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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
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세우도록 말

씀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

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

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

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

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방학의 ‘맛’은 단연코 늦잠이다. 요즘 아

이들은 방학 중에도 학원이다, 과외다, 바쁜 

일정을 보내지만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

고 정해진 시간에 등교해야 하는 학기가 시

작될 때의 스트레스는 당사자인 학생이건 

지켜보는 부모이건 극에 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방학동안 집에서 지켜왔던 규칙

을 느슨하게 봐줬다면 다시 조절을 시작할 

때다. 생활리듬을 찾는 건 학교에 처음 들

어가는 킨더가튼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된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

야 할 건 잠자는 시간이다. 지금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겨 

자녀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7시 45분이다. 이 시간까지 등교하려면 최

소한 오전 7시에는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

어야 한다. 결국 방학동안 취침시간과 기상

시간을 들쭉날쭉 보낸 학생들은 개학 후 빨

라진 기상시간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

은 만큼 지금부터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가 충분한 수

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잘 때 방해되는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 게임기 등을 방 안에서 

치우고, 낮잠을 자던 아이라면 정해진 수면

시간에만 잘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했

다. 또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마무

리 짓는다. 특히 학교에 처음 등록하는 학

부모의 경우,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예방접

종 기록이 있어야 등교할 수 있는 만큼 이

를 잘 챙겨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

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특히 수업 스

케줄이 바뀌는 만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고등학교는 전입해오는 학교

들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수업 스케줄을 설

명해주기도 하고, 집으로 스케줄을 미리 보

내주기도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부딪히면 

어디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

는 경우도 생긴다.

학교도 개학 첫 1-2주는 학생 못지않게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시간

적 여유를 갖고 미리 수업 스케줄을 챙기는 

것이 좋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모가 미리 스케줄을 

챙겨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설명해주는 게 좋

다. 스케줄뿐만 아니라 학교 등교시간, 누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픽업하는 지, 방과 후 

애프터스쿨은 어디서 하는지, 특별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등도 자세히 알려줘 개학 첫

날부터 헷갈리지 않게 한다.

또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녀에게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좋

아하는 수업시간은 재미있었는지를 질문하

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을 

알린다.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따

라서 부모가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준다면 

자녀도 쉽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개학 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

업 과제물이다. 게다가 과제물 평가 항목은 

학점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첫 학기에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 성적이 떨

어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개학 

후에는 종종 자녀에게 숙제가 힘들지 않은

지 물어보고 힘들다고 말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찾

아서 연결해주는 게 좋다. 

<3면으로 계속>

믿음으로 준비하는 “백투스쿨”!
‘2018 “Back To School”...교육 전문가에게 듣는 크리스천 부모의 준비과정 소개

아이들 개학준비가 벌써 시작이다. 등을 떠밀어가며 밀린 방학

숙제를 끝내기에도 버거운데, 새 학기 새 학년을 맞는 자녀를 준

비 없이 학교로 보내자니 부모 마음이 찜찜하다. 이처럼 개학을 

앞두고 백투스쿨 쇼핑이 시작됐다.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등교를 앞둔 자녀의 생활습관을 다시 챙기는 게 더 

필요하다.

교육 관계자들은 "여름방학동안 느슨했던 생활습관을 지금부

터 고치지 않으면 학교가 시작될 때 적응하기 힘들어진다"고 학부

모들에게 조언했다. 책가방을 가득 채운 새 학용품도 중요하고, ‘

개학증후군’ 없이 새 학년을 맞도록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돕

는 관심도 필요하지만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신앙 준비

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할 내용의 종류부터 사용하는 

언어에 보여야 할 예의에 이르는 여러 

규범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최근 미국 

대중의 태도가 동성 결혼, 총기 관련 법

률 혹은 인종이나 양성평등 같은 문제

를 비롯해 대중이 받아들이는 (혹은 거

부하는) 신념이나 의견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또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난 50년간 많은 기관과 커뮤니티

는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관찰만으로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소수의 숫자를 찾는 시도를 해왔다. 연

구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10%에서 40% 

사이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

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사회 다이내

믹은 복잡하고, 역사를 동일한 방법으

로 정확하게 재생해 사회 운동가 그룹

의 크기가 더 크거나 더 작을 경우 결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방법

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사이언스 지에 발표된 연구

의 주 저자이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공학 및 응용과학을 연

구하는 아넨버그 스쿨의 조교수인 데

이몬 센톨라 박사는 “본 연구에서 우리

는 그룹의 규범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소수 그룹의 크기를 예측하는 이론적

인 모델을 개발해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소수의 생각을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

까?

사이언스지(Science)에 발표된 새 논문(Tipping point for large-scale social 

change)에 의하면, 대규모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

하는 약 25%의 소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사회적 티핑 포인트는 직장 내 

기준이나 모든 사회 운동 및 주도권을 잡는데도 적용된다.

25% 움직이면 전체가 바뀐다!
사이언스, 연구 통해 전 사회적 변화 위한 티핑 포인트 숫자 제시

헌신적인 소수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바꿀 수 있어

단 한 사람 차이로 변화 성패 좌우...개인적 보상 효과적

친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사회적 결과도 동일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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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에서 1952년까지 헤브리디스 제도로 알려져 있는 스코

틀랜드 열도에서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대각성!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루이스와 해리스 섬을 휩쓴 그 영적 각

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한 마음과 좌절을 진실하고 열정적

인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서구 사

회의 진정한 영적 각성으로서는 마지막이었다고 확신한다.

헤브리디스 대각성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을 읽다가, 나는 영적 

절망에 빠져 있던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모할 수 있

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당시 사건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

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스코틀랜드 행 항공권을 예약했

다. 놀랍게도 나는 열한 명의 목격자들을 만났다. 현재 그들은 

80대다. 그들은 대각성의 발화점이 됐던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

는 것에 동의했다(How History’s Revivals Teach Us to Pray: 

The case for communing with God in a daring and agonizing 

way).

(이 글의 저자 데이빗 R. 토마스 목사는 UMC 소속으로, 영적 

대각성을 갈망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네트웍 사역 단체, 

Newroom.co의 사무국장이다.)

겨울의 황량한 바깥 풍경과

는 달리, 나의 새 친구가 된 그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의 기억을 되짚으며 온화한 기

운을 발산했다. 강력한 설교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대각성

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

서도, 그들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일어난 각 사람의 반응이었다

고 말했다. 대각성의 핵심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자세가 더 중요했

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당시 크리

스천들이 자신들을 흔들어 놓

는 파괴와 좌절 앞에서 어떤 자

세를 취했는지 들었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절박한 마

음으로 담대하게 드린 기도가 

그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산

고를 겪는 기도(travailing 

prayer)”라 불렀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하

면서 했던 바로 그 기도다. “나

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

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

산의 고통을 겪습니다”(갈

4:19).

우리가 다시금 보기를 간절

히 바라는 대각성을 경험했던 

그분들의 눈을 들여다본 이후

로 나는 지금 시대와 그 시대를 

이어주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가짐임을 확신하게 됐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성경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출2:23)와 자식을 

구하는 한나의 가슴 미어지는 

기도(삼상1:15)를 어떻게 들으

셨는지,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읽었다. 

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사62:7)는 이사야

의 다짐과 “띠가 사람의 허리

에 속함 같이”(렘13:8-11) 하

나님께 매달리려는 예레미야

의 끈기를 보았다. “나의 부르

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

천하니이다”(시142:6) 하나님

을 향한 시인의 절규도 있었다.

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바라

보시면서(눅19:41), 그리고 겟

세마네 동산에서(눅22:44),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히5:7)

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신 예수

님의 기도와 궤적을 같이 한다.

또한 성령강림을 고대하는 

제자들과, 로마의 크리스천들

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롬

15:30)라고 간청한 바울에게서

도 이와 동일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 “성령 안에

서”(엡6:18) 기도한

다는 것과, “성령께

서 친히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탄식으

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 구 하 신 다 ” ( 롬

8:26)는 것의 의미

가 바로 이것이 아

닐까?

나는 편한 기도

(casual prayer), 즉 마음이 아

니라 입으로만 읊조리는 기도

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거리

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

에 가까운 기도는 산고의 기도,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내가 만

났던 분들을 압박하고 부담을 

느끼게 했던 그 기도임을 깨닫

게 됐다.

이러한 기도 자세는 초대 교

회로부터 종교개혁까지 그 흐

름이 계속 이어졌다. 아우구스

티누스는 자신을 ‘어머니의 눈

물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마르

틴 루터는 친구 필립 멜란히톤

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면서 이

렇게 기록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곧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인

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러한 내 기도는 타

당하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당

연히 응답하셔야 한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조나단 에드워

즈가 산고의 기도를 처음 소개

하고 그것이 널리 퍼져나가 제 

목소리를 발하게 되면서, 비로

소 미국의 대각성도 시작됐다.

1차 대각성운동의 진원지인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에서

는 “거의 모든 가정에…하나님

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에드

워즈는 기록했다.

이 대목에서 에드워즈는 네 

살 난 피비 발레의 기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기도를 우연히 

듣고 어머니가 놀랐던 이유는 

“그 아이의 기도가 너무도 끈

질겼기(importunate and 

engaged)” 때문이라고 강조한

다.

“성가실 정도로 끈질기

다-importunate”라는 뜻의 이 

단어는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

지 않는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에

게 떡을 꾸어달라고 조르던 사

람(눅11:5–8)과 오만한 재판

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

소하는 과부(눅18:1–8)에 대

한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산

고의 기도 특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포착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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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기도에서 산고 겪는 기도로!
CT. 스코틀랜드 열도 영적 대각성 역사현장 통해 배우는 크리스천 기도 자세 소개 

시론

지난 여름 한국에 가서 무엇보다 피부로 느낀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맘몬이즘에 함몰되어 있고 영적인 무

기력증,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교회

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분쟁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끝도 없는 소모

전으로 교인들끼리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이 택시를 탔는데 자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자기 교회

를 가리키더니 “저 교회가 싸우고 있다, 저런 교회는 없

어져야 한다”고 욕을 하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

웠는지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감히 밝힐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력을 상실한 두 교회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

며 돌아왔다.

얼마 전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거기에서 발제자로 나선 손봉호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교

회에 와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목회해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혀 얻을 가

망이 없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분명 이 말은 지나친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할 만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위기 상황이라고 자주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

는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실 

성령강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대교회는 탄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120명의 성

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열흘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비로소 예수께서 이기셨던 사망권세를 지니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었다. 비록 성령강림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단 일회적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에

는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가장 분명한 비결이 담겨 있다. 오순절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한 놀라운 부흥운동은 다 그런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영국은 우리와 같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그 영국을 강력하게 각

성시킨 부흥 운동이 서쪽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다. 그 부흥운동의 한가운데 이반 

로버츠가 있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

서 고된 노역을 했다.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

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러다가 부흥운동이 

발화되기 11년 전부터는 남달리 기도에 열심이었고, 성경 연구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이반 로버츠는 “주여, 저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하고 부르짖었는데 성령께서 “네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

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체험되

었다. 그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나는 어떤 살아 있는 힘이 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 갔는데, 거의 가슴이 터질 지경에까지 이

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

오는 듯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 듯 밀려왔으며, 심판 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그 어간에 고향의 모리아교회에서 기도

회를 가졌는데 처음 기도회에는 17명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그 기도회가 커지게 되었고 소문이 나면서 기도운동이 시작되어 결국 5개월 만에 웨

일즈 전역에서 10만 여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미국, 캐나

다, 인도,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2년간 전 세계에

서 5백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존스턴 목사는 직접 웨

일즈 지역을 방문한 후에 1906년 9월 서울의 장로회연합회에서 자기의 목격담을 이야

기하였다. 그곳에 모인 선교사, 목사들이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아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했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그 이전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지

만, 이것이 그 유명한 1907년의 평양대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흥 역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가운데

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부흥운동들의 하나같

은 공통점은 모두가 간절하고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라오디게아교회처럼 결

핍이 없는 시대를 살기에 기도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망해야 한다는 손 교수

의 말이 의미 있게 들린다.

망해야 산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해산의 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 중요

방해요소: 기도응답 못 받을 때 두려움 없애려는 방어적 기도 

          ‘내가 모르면 문제 아니다’ 안락한 환경, 높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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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회에는 덕을 

부흥회가 끝난 후 어려웠던 교회는 평안

해져야 하고, 소란했던 교회는 잠잠해져야 

한다. 그리고 찬바람 돌던 교회는 훈훈한 바

람이 불어야 하고 성장의 동력이 일어나야 

한다. 반대로 부흥회 후유증으로 교회가 더 

소란해지고 균열음이 커진다면 그것은 전

적으로 강사 책임이다.

물론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라면 언제 누

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하든 충격을 받거나 

그 파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부흥회가 남긴 

부정적 여파로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런 부

흥회는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 신학이 

교회를 외면한 독자적 노선을 걸 때처럼 교

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부흥회는 득보다 

실이 크고 남는 것보다 버릴 것이 더 많다. 

철저하게 부흥회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3)담임목회자에게는 도움을

필자의 경우 초빙한 강사에게는 최선의 

예우를 갖추었다. 강사를 높이고 자랑하고 

세워 주었다. 솔직히 강사가 기분 나쁘면 메

시지 전달에 감정이입이 일어날 수 있고, 하

지 않아야 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

면 강사는 담임목사를 높이고 감싸는 언동

을 해야 한다.

어느 해인가 목회와 부흥회를 잘 인도한

다는 강사를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을 반복하

는가 하면, 본 교회 목사를 은근히 비꼬고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닌가? 교인은 모르지

만 목사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 후 다시는 

그를 강사로 청하지도 않았고 추천하지도 

않았다. 부흥회는 담임목사를 돕고 격려하

고 위로하고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4)균형을 지켜야 한다

부흥회가 이성적 접근만으로 진행되면 

영이 메마르게 되고 영적 한대지방을 걷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성령집회라며 그쪽으로 

기울다 보면 고무풍선처럼 붕 뜨게 된다. 그

럴 경우 내실이 없고 남는 게 없다. 냉방의 

한계에 갇힌 교회는 불 지피는 데 시간이 

걸린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강림 사건 이전의 교

회는 이성적이었고 합리적 입장이었다.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도 머리로 이해하

고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성령강림 이후 마

음이 뜨거워졌고 몸과 입으로 전하게 되었

다. 새로운 용기의 사람들이 된 것이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기대하고 교회

는 교회대로, 강사는 강사대로 기도 준비가 

필요하다. 목회가 균형 목회여야 하듯 부흥

회도 균형을 지켜야 한다. 말씀과 성령의 역

사가 부흥회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성공적 부흥회가 될 것이다.

월화수, 목금토, 일주일을 둘로 나눠 부흥

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심한 경

우는 하루나 이틀씩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자기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목회자 교

회 돌봄은 사모가 하거나 부목사가 하게 된

다. 담임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

이 설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주일 낮 설교 한 번으로 교인과의 

소통이나 교제가 성립되는 것은 어렵다. 목

회자가 교회와 목회현장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백도 커진다. 공백과 저성장

은 삐걱거리는 수레의 두 바퀴 같아서 같이 

가고, 함께 머문다. 목사의 외유가 잦아지면 

교인도 덩달아 외유를 즐기게 된다는 사실

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부흥회와 목회자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목회계획에 따라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목사

들이 부흥회 강사로 나서고 있다. 목회가 정

도라야 하는 것처럼 부흥회도 정도와 균형

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앞글에서 밝힌 것처럼 부흥회가 교회 성

장에 끼친 영향은 굵고 크다. 그리고 한국교

회 부흥운동을 이끈 선배들과 지금도 현장

에서 땀을 쏟고 있는 동역자들, 부흥사들의 

역할도 지대하다.

조심할 것은 자신의 영성관리와 생활관

리다. 미국의 경우도 내로라하는 부흥사들

과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진 이유는 자

기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인생이나 목회란 한번 성공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성공으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

다.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면 안된다. 들어오

고 나가는(in and out) 균형과 속도가 맞지 

않으면 탈진과 소진 현상이 일어난다.

그동안 충신교회를 다녀간 부흥회 강사

들, 세미나 강사들, 예배 강사들에게 감사드

린다. 필자의 목회 기간 동안 그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가 30여 년 넘게 이 교회 저 교회 전국 

각처에 강사로 부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린다. 동시에 과를 남겼

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관용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

우리 시대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이끌

어 나갈 건강한 부흥사들이 뒤를 잇대 일어

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

회 부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후진을 

양성하고 길을 터 줘야 한다.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복음의 

역수출로 각광받는 한국교회. 일어나라, 가

라, 빛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iamcspark@hanmail.net

목회와 부흥이야기(3)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1면에서 계속>

자녀도 성적이 안정되면 학교생활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개학을 하면 교사들은 학

생들에게 여름방학에 지냈던 일들을 묻

고 이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

우가 많다. 때문에 남은 방학기간 동안 자

녀와 함께 그동안 보낸 시간들을 정리하

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가장 좋은 방법

은 일기를 쓰거나 여행지에서 함께 촬영

했던 사진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이다. 당

시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던 일들을 기억

하고 이를 일기장에 옮겨 쓰다 보면 지난 

2개월 동안 보낸 시간들이 차례로 정리된

다.

이제 신앙 차원에서 “백투스쿨”준비를 

해보자. 

새해가 시작되며 세웠던 자녀의 기도

훈련이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개학은 다

시 찾아온 기회다. 학년에 따라 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하

루의 시작과 끝에는 ‘3분 기도’가 적절하

다고 귀띔한다.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부모는 함

께 자리를 지키며 기도습관이 베도록 독

려해주는 것이 좋다. 기도가 서투른 아이

를 위해, 하루는 엄마가 다음날은 아빠가 

그 다음날은 아이 순서로 기도하는 방법

도 좋다. 

월요일은 가정을 위해, 화요일은 교회

를 위해, 수요일은 아이의 비전을 위해 등 

요일별이나 날짜별로 주제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정감을 줄 수 있다. 저학년의 경우 달력에 

스티커를 붙여가며 시행 여부를 점검하

면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힘들지만 집에서도 성경과 친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자녀와 말씀을 가

깝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에 맞춘 눈높

이 성경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성경’ ‘

만화로 읽는 성경’ ‘풀이가 있는 성경’ 등 

현대 영어로 풀어쓴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성경책 한권을 내밀며 “읽어라”라고 하

기보다는 “아빠와 매일 5장씩 읽어볼까”

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 약속(?)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시작한 가정

예배는 부모들의 영성 회복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가정사역자들의 

조언이다. 단 말씀을 읽건, 예배를 드리건 

아이의 의견을 묻고 생각을 나누는 ‘적용’

의 과정은 필수다. 자녀들의 신앙을 살찌

우는 백투스쿨 준비, 기도로 하루를 시작

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 되자!

<1면에서 계속>

10년 이상의 진행된 실험 연구를 통해 

센톨라 박사는 대규모의 사회 다이내믹 

변화를 온라인  상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공동 저자인 조슈아 베커 박사, 

데본 브랙빌 박사와 안드레아 바론첼리 

박사가 함께 발표한 논문 “사회 관례의 

티핑포인트에 대한 실증”의 연구에 참여

자 20명으로 구성된 10개 그룹은 언어적 

규범을 따를 경우 보상을 받았다. 

언어 규범이 만들어진 다음, 규범에 반

대하는 소수 반대자들로 하여금 전체 그

룹의 규범을 바꾸게 독려했다. 실험에서 

이 소수 반대자들의 숫자는 그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됐다.

소수가 전체 그룹의 25% 미만일 경우 

변화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헌신한 소수가 25%에 이르렀을 때 

그룹 다이내믹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매

우 빠르게 집단의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였다. 한 실험에서는 단 한 사람의 

차이가 변화의 성패를 좌우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규범을 따르는 사

람들에게 주는 보상 금액을 올려서 결과

의 정확도를 실험했다. 기존의 규범을 따

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2배, 3배

로 올렸을 때도 소수는 여전히 그룹의 규

범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결과를 관찰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아넨버그 스쿨에서 

네트워크 다이내믹 그룹을 이끄는 센톨

라 박사는 “사회가 대규모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리고 티핑 포인트에 이르지 못할 때 소수

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놀랍

게도 단 한 명이 추가돼 25%의 티핑 포

인트를 넘을 경우, 소수의 노력은 전체 그

룹의 의견을 바꾸는데 빠른 성공을 거두

었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자의 모델이 이야기하

는 25%라는 정확한 티핑 포인트는 상황

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정확한 숫자는 

사람들이 규범을 기억하는 기간과 어떤 

신념이나 행동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

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수많은 과거의 상호 작용에 

근거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변화 

요인에 의해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반면, 

최근의 상호 작용만 고려한 사람이라면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 규범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운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백 년간 내려온 고전 경제학

의 사회 변화에 대한 관점과 극명한 대조

를 보인다. 균형 안정성 분석이라고 불리

는 전통적인 모델은 진정한 사회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1%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훨씬 더 적은 사

람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센톨라 박사는 특히 개인적인 보상이 

다른 사람들이 용인하는 행동을 조정하

는 사람의 능력과 직접 관련된 조직에서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센톨라는 이 연구는 인터넷상의 

정치적인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제안했으며, 중국 정부가 웨이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친정부 선전에 사

용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부정

적인 이야기에서 대화의 규범을 효과적

으로 전환시키는 지를 예로 들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근본 신

념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센톨라의 

연구 결과는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이 사

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감소, 직장 내 성희롱 감소 

및 운동 습관 개선과 같은 친사회적인 결

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반대로 소수에 의해 인터넷 

불매 운동이나 사이버 폭력 및 인종 차별

의 집단적 폭발 등 대규모의 반사회적인 

행동 또한 촉발할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따금 내 기도 방

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솔직하다

면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것과 

더 나은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

각에 마음이 무겁지 않겠는가?

북미 교회의 대다수가 그러하듯, 나 역

시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있어도 내

가 알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그릇된 

자아 인식으로 고통 받아왔다. 에스더처

럼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져 통곡하고 있

는데도 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안락한 환경이나 높

은 자리는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기도, 곧 겟세마네의 사랑이 낳은 산고의 

기도에서 멀어지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것

들은 깊이 공감하며 담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지 않을 경우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방어적 기

도를 하게 한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하나

님의 응답이 지연돼 거의 거절에 가까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고민했다(고후12:7–9).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진짜 장애물이

다. 그러나 나는 내 기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잠깐일 뿐 아니라 결국 

기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산고를 겪는 기도”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의 만남

은 내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을 더욱 밀

접하게 만나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그

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백투스쿨”!

25% 움직이면 전체가 바뀐다!

편한 기도에서 산고 겪는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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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 죽는다 라는 말은 생명체

에 국한된 단어입니다. 동물과 식

물만이 “산다, 죽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씨가 

땅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

이 돋고 가지를 뻗고 꽃이 피고 열

매를 맺고 제 생명이 다하면 죽는 

것은 거의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다릅니다. 몸을 움직여서 

배고프면 찾아먹고 차고 더운 것을 

가려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를 해치려 하면 피하거나 반항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들의 이 모든 

것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

라, 거의 본능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동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똑

같은 생리조직과 기능을 가진 동물

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리조직과 기능

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민

족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같

은 의학 기술을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생

활양식은 천차만별로 다른 이유는 

“생각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곳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다녀보면 살아가는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

람을 죽이고, 그것이 의의 길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리조직이 

다른 게 아니라, 살아가는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질을 변화시켜줍니다. 아

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지

는 않으십니까? 일어나서 아무 생

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배고프

면 먹고, 화나면 싸우고, 기계적으

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육신의 쾌

락과 욕구에 충실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피곤하면 자고.... 데카르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

라”라고 말씀하는 곳이 종종 나옵

니다. 전도서 7장에서 지혜자 솔로

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형통한 날

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

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

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에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로서 바라

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바

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

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하루아침

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겪는 결과입니다. 둘째 하

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한 위치

에 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여

호와를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곤고

할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

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

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

다”(사40:31)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

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계속 강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

지 짧은 구절에 “생각하라”라는 단

어가 세 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

랑하느냐? 고 물으신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

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라”(요21:18).

‘남이 네게 띠 띠우고’라는 말은 

잡혀 묶이게 되고, 원하지 아니하

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은 순

교의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순

교의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

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

지만, 그는 평생에 “기독교인으로

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남겨야할 책임감을 가

지고, 본문에서 “생각하라”라는 단

어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서는 “생각하라”라는 

단어로 모두 번역했지만, NIV성경

을 보면 세 개의 단어를 두 다른 단

어로 번역했습니다. 12절에서는 

remind,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

워 생각나게 하다”(refresh your 

memory)고 하였고, 15절에서는 “

생각나게 하라”(remember)고 했

습니다.  

1. 생각하라(12절, Remind)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

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합

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목적과 

주제도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신앙

한다’라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

현했는데, 알고, 서고, 생각한다 라

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단

어를 신앙의 동사로 말씀합니다.  

1)안다-복음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죄 해결의 유일한 방법을 알

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고... 신앙

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안

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들을 둘로 나누라면 어떻게 나누시

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와 죄인임을 모르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과 똑같은 죄인의 한사람이지만 우

리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

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3에서 이미 베드로

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

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

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

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축복은 “

앎”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

드로후서의 결론도 “그를 아는 지

식에서 자라 가라”라는 것입니다. 

2)선다-“진리에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 “굳게 한다”라는 뜻

으로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뜻

입니다. 이 뜻은 확증하다, 확인해

두다, 의견에 대해 변동의 의지가 

없이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

울은 고린도전서 15:1-2에서 “형

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

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라” 

“너희로 복음을 알고, 그 가운데 

서는 것...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는 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당해

야할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나타나

는 것입니다.  

3)생각한다(remind)-신앙의 삶

은 늘 잊어버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

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기

억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일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별

된 날을 지킵니다. 반복적인 예배

를 왜 매주 구별되이 해야 합니까? 

이런 예배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

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잊

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8

과 14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

하라...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

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

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목회자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

고... 그들로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

습니다.

2. 생각하라(13절, refresh your 

memory) 

13절에서 또다시 “생각하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장막

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

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

니...”(영어로는 refresh your 

memory로 번역)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

로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장막”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한참 박해

하던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박해의 대표

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첫 

감독이자 베드로와 바울의 동료였

던 클레멘트는 1세기가 저물어갈 

무렵에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

면서 “네로시대의 사악한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편지

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당한 시샘

으로 말미암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역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당했을 때,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장소로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

던 때가 주후 68년 6월 9일이었으

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의 학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

려 죽었다”고 했고, 오리게네스는 

베드로가 자청해서 죄 없으신 예수

님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

으셨는데, 나는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해

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

다”고 했습니다. 많은 문서들을 보

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계속 반복되

는 투옥과 핍박과 박해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의 

죽음의 태도는 너무도 당당했습니

다.  

베드로에게는 남겨진 육신의 장

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육

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최선을 다해

서 힘썼던 것은 “새로운 무엇을 가

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

어 생각나게 하는 일”(refresh your 

memory)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긴 유언은 “평

생에 가장 전하고 싶었던 핵심”을 

남기기에, 누구라도 유언을 소중하

게 여깁니다. 베드로가 남긴 유언

은 “너희들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 

복음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새로운 것이 아닙니

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교사들

이 유혹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세

상에서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 이런 유혹에서 이상한 관점

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늘 우리가 가

져야 할 마음은 “refresh your 

memory”입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 마십시

오. 베드로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

지 전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이야

기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복

음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나

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탈북하는 과

정에서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두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썩어감으

로 두 다리를 다 잘린 한 북한의 자

매가 미국 국회의 초청으로 “미국

의 실상”을 알리러 오면서, LA공항

에 내리자마자 첫 간증을 우리교회

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과 흐느낌”이 전부였

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

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

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그 자매

의 눈물과 서러운 흐느낌만으로도 

전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에 대한 비평자가 되지 마시

고, 늘 말씀을 통해 refresh, 마치 

메모리 디스크를 새롭게 정리하듯,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새롭게 

함을 이룹시다.

3. 생각하라(15절, remember)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

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revdkwon@gmail.com

<11면으로 계속>

권영국 목사
(대흥교회)

푸/른/초/장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1장 12-15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2016년 다보스 경제포럼에

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제는 정보 

통신 기술 융합의 극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란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인공 지능을 가진 

알파고가 바둑 세계의 고수들을 

차례대로 이겼던 충격적인 사건이 

4차원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알림

이었다. 로봇의 인공지능을 사람

들이 따를 수가 없는 시대적 산업

을 4차원 산업시대 혁명이라고 부

른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농사와 가축

을 기르며 살았다. 농작물의 풍년, 

흉년이 인류의 행과 불행의 척도

로 삼았다. 이 1차 산업시대의 영

성은 신 중심이었다. 그러나 18세

기에 이르러 동력과 철강 산업의 

개발로 2차 산업 시대를 열었다. 

이성이 영성을 누르면서 신을 두

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약육강식

의 생존법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가진 자들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뼈아

프게 체험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개발함으로 3차 산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다. 신속한 

정보 공유가 지구촌을 하나로 묶

어버렸다. 지금까지의 지식세계를 

하루아침에 판도를 바꿔버렸다. 

스마트 폰이 나옴으로 세계가 손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제는 본격

적인 정보 통신 기술들이 함께 맞

물리면서 실생활에 접목하기 시작

했다. 

곧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 

드론을 이용하여 택배를 하게 되

었다. 더 나아가서 3D프린터 하나

만 설치하면 배달도 필요 없 다. 집

안에서 원하는 상품들을 다 만들

어 쓰기 때문에 공장들도 사라진

다고 한다. 이것이 4차원 산업 혁

명의 서막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로봇 메이드 하나만 구입하면 만

사가 끝난다. 시간 맞춰서 요리하

고 세탁하고 청소까지 말끔하게 

끝내준다. 지혜롭고 상냥하고 외

모까지도 예쁜 로봇이 주인의 모

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 절대로 화

를 내거나 바가지를 극는 법이 없

고 심지어는 잠자리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은 잠

자리에서 책 읽어주는데 엄마보다 

로봇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엄마는 피곤하고 졸리운 목소리로 

읽지만 로봇은 생생하게 입체적으

로 잠이 들 때까지 중단하는 법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세상

이 펼쳐질 것이다.  

지난 50년의 목회 현장을 비유

해보니 거기에도 1차부터 3차 목

회시대가 있었다. 1960년 대 교육

전도사 시절의 한국 교회는 완전

히 1차 목회 시대였다. 피아노는 

본당에만 있었고 교육관에는 대부

분이 풍금이 있었고 주일학교 찬

송가는 먹물로 가사만 적은 창호

지 괘도를 사용했다. 서울 문안의 

교회들은 주보를 인쇄했지만 변두

리 교회들은 원지를 철필로 가리

방 위에서 긁어서 등사판에서 잉

크로 한 장 한 장 롤러를 밀어서 

프린트해서 사용했다. 영상은 필

름 한 장 한 장 틀에 끼어 썼던 환

등기가 고작이었다. 70년 초에 삼

성 현대에서 메모리 타이프라이터

가 상품화 되면서 문서 편집 도안

이 수월해진 2차 목회 시대를 열

기 시작했다. 대학생 선교 단체들

의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수양회에

서나 사용했던 기타가 서서히 교

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몇 교회들은 북을 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드럼 세트와는 

거리가 멀었었다. 

88년도에 토론토에서 목회를 시

작했는데 그 때는 컴퓨터가 보급

되기 시작했다. 교회 음악도 신디

사이저와 기타, 드럼도 사용했지

만 영상은 2차 산업 시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수동식 OHP(오버 헤

드 프로젝트)를 사용 했었다. 그러

나 과학은 무진장한 진보를 이루

며 90년대 중반에 뉴욕 목회에서 

본당에 PPT(파워 포인트) 스크린

를 설치했다. 거룩하고 경건했던 

강단의 자주색 벨벳 커튼을 걷어

내고 총천연색 영상이 번쩍번쩍할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매우 걱정

스런 눈으로 젊은 목사를 지켜보

곤 했었다. 그렇게 시작된 아날로

그를 지나 디지털 영상 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폭 넓게 활용해왔

다. 찬송을 부를 때, 선교사들의 사

역보고에도 영상 이 없으면 실감

이 나질 않을 정도로 PPT 사용은 

대중화 되었다. 

설교의 요점들과 인용 성구들도 

일일이 한글과 영어로 올려서 교

우들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EM이나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

배에는 의례히 찬송가도 성경책도 

없이 맨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이 습관화 되었다. 최근에는 한어

권 교우들까지도 셀폰의 성경앱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이 눈

에 띄었다. 시대의 흐름이라 불경

하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디지털 

목회 시대에 들어섰다. 건축헌금

을 위한 바자회 때 처음으로 크레

딧카드로 헌금을 드리기도 했다.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목회도 4차원 목회 시대가 열릴

까? 아니다.  

필자는 몇 달 전부터 파워 포인

트 활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했다. 

겨우 복음송가를 부를 때만 악보

를 띄우고 가능하면 각자의 찬송

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성경본문

도 인용구절도 설교 요점도 일체 

영상으로 올리지 않고 있다. 이유

는 교인들이 점차적으로 성경, 찬

송가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

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설교자와 아이 컨택(eye 

contact)이 되지 않는다. 영상 쳐

다보느라고… 공감을 이루지 못한

다. 예배시간에도 자기 성경책을 

만져보지 못한다면 집에서는 성경

을 펼쳐볼까? 어림도 없다는 확신

이 들었다. 그래서 일제히 자기 성

경책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 자신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갖

고 읽고 밑줄도 긋고 흔적을 남기 

면 애착이 가지 않을까? 혹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싶을 때 쉽게 찾

아보지 않을까?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니 설교 

중간 중간에 성경을 찾는 시간으

로 설교가 끊기는 불편도 있다. 그

러나 편리를 위해 시대의 흐름만 

좇다가 본질을 놓치는 것보다는 

역행을 해서라도 본질을 회복시키

는 것이 4차원 목회의 사명이 아

닐까? 이래 저래 시대는 극단적인 

편리를 따르겠지만 목사가 섬겨야 

할 영혼은 1차 시대나 4차 시대에

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현대 과학과 편리가 죽은 

영혼을 더 죽게 만드는 세대에서 

우리 목회는 1차 산업 시대로 돌

아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을 더욱 두려워 목회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jykim47@gmail.com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목회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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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의 길을 갈지, 아니면 다른 길

을 가야 할지 대학원 입학을 놓고 고심 중에 일단 바울이 사역했던 T

지역에 단기선교를 10개월간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저

는 바울이 유대인으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으며 그의 선교

는  주로 어느 곳에서 했는지요? 스페인도 갔는지요?  

-사우스베이에서 KW 

A: 좋은 질문입니다. 형제가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고심 중에 T지역에 단기선교를 나가려고 결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번 단기선교에서 하나님이 확

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바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방 땅 다소 (지금의 터키)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

다. 신약의 전공한 최갑종 박사는 그의 아버지는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그가 만든 장막 즉 텐트는 로마군대에 납품되어 로마에 지대한 

공을 세워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고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바울이 

선교하다 잡혀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재판 없이 매질 당하는 것

을 피하도록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에게서 텐트 만드는 일을 배운 그것으로 고린도에서는 

텐트메이커(Tent-Maker)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하던 중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도를 배워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

한 후에 아라바에서 3년, 다소에서 무명전도자로 약 7년, 그리고 안디옥

의 부목사로 1년 사역 후에 이방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그의 선교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

루리곤(오늘날 그리스 바로 위의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

만하게 전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현

재의 터키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2-3년간 사역을 하였고 제2차 선교사

역은 주로 지금의 그리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즉 유럽에서 선

교사역을 3-4년 했습니다. 그 지명은 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입니다. 제3차 선교사역은 소아시아 수도였던 터키의 에베

소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3년간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방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하였고 

성전에서 잡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당했다가 로마시민권을 가

졌으므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함으로 로마로 가서 2년 가택구금

을 당했다가 풀려나서 그가 소원했던 그 당시의 땅끝인 스바나(스페인)

로 가서 선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차 로마감옥에서 풀려나 로마교회

를 방문하여 로마교회의 협력으로 서바나 선교를 약 2년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잡혀 감옥에 투옥되는 중에 로마 네로황제 

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바울의 정신은 

2가지입니다. 그는 선교 정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죽으신 후 10년 정도 지나 약 30살에 회심하여 11년

을 이방선교를 위해 준비하였고 11년 정도를 이방 선교사역을 하였고 

6-8년(가이샤라, 로마 1, 2차)을 감옥에서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므

로 선교는 기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순교입니다. 형제님의 단기선

교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선교정신과 순교정신으로 사역한 바울... 

소아시아, 유럽, 터키 등 3차례 선교여행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지난 8년

간의 친동성애 홍보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성정체성 혼돈은 미 전역을 

포함해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자

유진보주의 성향의 주에서는 유행

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한 소식은 동성

애 유행병에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

들이 기독교 상담 혹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 

혼돈이 끝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

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

인 간증들을 무시하고,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이 치료나 상담

받을 권리를 법적 정당성을 내세워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성적 취향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받는 상담치료를 금지하

는 AB-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법안이 바로 그것

이며,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민

주당 소속의 Evan Low에 의해 제

출되어 올해 4월에 50-10 표결로 

의회 (Assembly)에서 통과하고 8

월 16일 주 상원에서는 25-11 표

결로 통과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

년 민주당 소속 Ted Lieu가 제출

한 AB 1722에 의해 이미 18세 미

만의 학생들이 원해도 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없도

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AB 2943은 미 전역 기독교인들

의 수많은 반대로 인해 발의안 항

목에 약간의 수정사항이 생겨서 8

월 20일 월요일에 다시 캘리포니

아 의회에서 토론이 있을 것이며, 

8월 31일 금요일까지 주의회에서 

이 발의안을 법으로 통과시킬지 말

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이 사악한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모든 반기독교적인 법안

을 다 지지하고 서명해온 제리 브

라운(Jerry Brown) 주지사에게 올

라가고 그는 현재까지 이 발의안을 

100% 지지하므로 서명할 것이 거

의 확정적이기에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ACTION TO TAKE: 따라

서, 이번 주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래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에게 편

지, 이메일, 전화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악한 발의안이 통과

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반대의사

를 표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 가시면 이미 이 법안

을 반대하는  편지가 적혀 있으니 

이름, 이메일, 주소만 적고 Submit 

하시면 됩니다. https://califor-

niafamily.ivolunteers.com/Con-

tactOfficials/stop-ab-2943

아래는 이번 상원에서 누가 이 

사악한 법안을 찬성/반대 또는 투

표를 안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속한 

정당(political party)을 11월 투표 

때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이름들은 Last Name만 올

립니다. 

찬성(yes): Allen, Atkins, 

Beall, Bradford, De León, Delga-

do, Dodd, Galgiani, Glazer, Her-

nandez, Hertzberg, Hill, Hueso, 

Jackson, Lara, Leyva, McGuire, 

Mitchell, Monning, Pan, Por-

tantino, Skinner, Stern, Wieck-

owski, Wiener(찬성의 100%가 민

주당 및 “민주당 친동성애 의회클

럽-LGBTQ Caucus”임).

반대(no): Anderson, Bates, 

Chang, Gaines, Moorlach, Mor-

rell, Nguyen, Nielsen, Stone, 

Vidak, Wilk(반대의 100%는 공화

당,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임). 

투표 기권(no  voting):  

Berryhill(R), Cannella(R), 

Fuller(R), Roth(D). 공화당 3명과 

민주당 1명이 기권.

참고로, AB 2943 법안을 지지하

는 정치인들은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해

온 민주당 소속의 친동성애 의원들

로서, 이들은 2008년 Prop.8(결혼

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에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법

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시민

들이 통과시킨 법을 무효화 시켜

버리고, 2010년 SB 48(미국 역사

상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

교의 교과서를 친동성애 내용으로

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들

까지 다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

고 2012년 AB 1722(18세 미만 학

생들은 동성애로부터 자유할 수 있

도록 돕는 상담 금지) 등, 지금까

지 수많은 반기독교적인이고 비윤

리적인 법안들을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정

치인들입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주에 미국의 

기독교역사와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가가 설립된 배경을 모르는 이

민자들과 거주자들이 점점 많아지

면서 국가적 가치관의 소중함을 생

각하기보다는 미국에 적응하며 살

기에 바쁜 가족들과 투표(vote) 행

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사

악한 법안들이 통과돼도 미처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곤 했다

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

들의 투표율이 심각하게 낮거나(

통계적으로 20%-25% 로 미만) 또

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주류미디아

가 주는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들

에 속아서  반기독교적인 정치인

들에게 투표함으로  그동안 캘리

포니아주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기독교

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캘리포니

아 의회를 거의 다 장악하게 되었

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가 왜 이렇

게도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싫

어하시는 법안들만 골라서 통과시

키는가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살

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맛을 내야

할 소금의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성

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AB 2943이 합법화되면 궁극적

으로 기독교인들의 언론의 자유

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수정 내

용이 성경을 금지(Ban)한다는 내

용은 빠졌다고 하지만 이들의 전

력을 볼 때 얼만큼 이들의 법적 내

용이 진심인지, 여전히 발의안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적혀있기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동성애와 

성정체성 문제에 관한 종교적 자유

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

로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사기

죄(fraudulent activity)” 라는 매

우 팬시(fancy)하고 그럴듯한 명

목 하에 이 발의안을 적용하고 있

기에 젊은이들은 더 더욱 문제의식

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자유진

보 정치인들은 겉포장과 속내용물

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발의안이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어떤 미래를 우리자녀들에게 초래

할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적극 

반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AB-294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읽

기: http://tvnext.org/2018/04/

ca-ab-2943-bible-ban/

모두 힘써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기도해주시

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

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

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sarahspring2009@gmail.com

악법 AB-2943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25-11로 통과 
기독교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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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포마크족은 

유럽 발칸 

지역에 살고 

있는 슬라브

족이다. 보

통 불가리아 

방언을 쓰고 

불가리아인 

생김새를 하

고 불가리아

인과 비슷한 문화적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인으로 보통 

여겨지지만, 이 종족은 그리스정

교회보다 이슬람교에 헌신하고 비 

불가리아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포마크는 아마

도 1370년대에 이슬람교로 개종

한 듯하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

하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

인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개종했다

고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로 다양한 무슬림 관습을 택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여자가 베일을 

쓰는 것 등이다.

비록 대부분의 포마크족이 불가

리아에 살고 있지만 3만명 정도가 

그리스 지방인 마케도니아와 트라

체 변경에 살고 있고, 루마니아에

도 살고 있다. 로도페어(Rhodope, 

불가리아어)를 쓰고 개중에는 제2

외국어로 그리스어와 마케도니아

어를 사용해왔다. 수년 동안 이들

은 다른 사람과 격리됐었지만, 최

근에는 현대화로 외부세계와 접촉

하게 됐다.

삶의 모습

포마크의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호밀, 보

리, 옥수수, 감자, 담배, 아마섬유, 

대마(밧줄이나 새끼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섬유식물)이다. 암소, 염

소, 양 같은 동물을 사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포마크의 여자들은 뛰

어난 방직기술로 명성이 나있다. 

많은 포마크인들은 이주 노동자로

서 수입을 벌고 있다. 포마크인들

의 주식은 빵과 감자와 콩이며, 요

구르트를 즐기고 다양한 치즈와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는다.

포마크의 농부들은 목초지와 평

원으로 둘러싸인 시골에 살고 있

다. 대부분은 2층 건물에 살고 있

는데, 윗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아

래층은 축사로 쓴다. 전통적으로 

집은 나무, 돌, 진흙으로 만들고 슬

레이트로 경사진 지붕을 얹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라믹 타일 지

붕을 얹고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

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포마크의 결혼은 신

랑, 신부될 남녀의 가족들 사이에 

중매로 한다. 결혼식은 10대 중반

이나 후반이 되면 하며, 결혼 전에 

신부는 의복, 가재도구를 포함한 

지참금을 준비한다. 비록 이슬람 

율법이 남자에게 4명 이상의 아내

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리스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는 포마크족 내에서 흔하지 

않다.

그리스계 포마크족은 박해와 차

별을 당하고 있으며 종종 법적 권

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사

람들은 보상절차 없이 땅을 빼앗

겼고, 행동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살 수 

없고, 공무원이 되거나 사업의 승

인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는 무슬

림 여권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

일 포마크인이 여권 없이 해외를 

여행한다면 그리스로 다시 돌아올 

순 없다.

신앙

포마크족은 거의 전부가 무슬림

이며, 이들의 종교는 종족 정체성

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마크족 사이에

는 전통적인 이슬람 의식이 없다. 

그들 언어에는 이슬람 신앙과 전

통에 반드시 있어야 할 종교적 어

휘가 많이 없다. 포마크족은 이슬

람 성인들을 실제로 알지 못하며, 

반면 기독교 성인 축제일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 결혼식과 다른 의

식은 이슬람과 기독교 전통을 혼

합한 형태로 하고 있다. 이슬람력

의 9번째 달인 라마단(람잔, 

Ramadan) 동안의 금식과 다른 무

슬림 의식은 옛날에는 지켜졌으

나, 오늘날 이러한 관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다른 무슬림과는 달라

서 포마크족은 방해받지 않고 혼

합된 종교를 허용해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스의 포마크족은 복음에는 

매우 적대적이다. 수세기 동안의 

크리스천의 탄압이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발감을 갖게 한 것이다. 그

래서 복음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스는 종교

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주의 전도자를 좋아하지 않는

다.

성경은 아직 포마크 방언인 로

도페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마케도니

아어로는 번역됐다. 불행한 것은 

현지의 포마크족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대부분의 포마크 성도는 700명 

이상으로서 불가리아에 살고 있

다. 그러나 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포마크 전체 인구에 1%에 불

과하다. 불가리아나 그리스의 포

마크 기독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는 복음에 대해서 정

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포마크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

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기

독교 선교사들, 기독교 라디오와 

TV 방송, 문서자료가 필요하다. 

유럽의 포마크(Pomaks)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성전환 케이크요?...” 제빵업자 또 법정에

‘동성 커플 웨딩케

이크 제작 거부’ 사건

으로 법정에 섰다 6

년 만에 승소했던 제

과점 주인 잭 필립스

가 이번엔 ‘성전환 축

하 케이크’ 사건으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필립스측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 등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

다.

크리스천포스트는 필립스가 지난 14일 콜로라도 

주지사와 주시민권위원회 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 온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주시민권위원회측 변호사와 콜

로라도 주지사 등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는 “홀로 연방대법원에서 싸워 승리한 필립

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적대감이 사

라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콜로라도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번 고소는 필립스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계속되는 박

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주시민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필립스에게 성전환 축하 케이

크를 주문했다. 이들은 케이크의 겉은 파란색으로, 안

은 핑크색으로 주문했다. 또 케이크에 사탄이나 마리

화나, 자위 도구 등의 장식물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필립스측은 동성 웨딩케이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전환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주신 남

성과 여성의 성 외에 다른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 것이다.

ADF는 “콜로라도주가 계속해서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려한다”면서 “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박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4일 잭 필립스 사건 상고

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시민권위원

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

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관 9

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

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

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

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다.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

는 2012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 ‘마스터

피스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시

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

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

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미국 성도 10명 중 4명 “헌금 많이 하면...”

미국 성도 10명 중 

4명은 “교회가 ‘헌금

을 많이 하면 하나님

께서 축복해 주실 것’

이라고 가르친다”고 

응답했다. 성도 4명 

중 1명은 ‘물질적 축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

이프웨이리서치가 18세 이상 기독교인 101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미국 

성도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비슷한 행위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

유는 둘 다 ‘캐시백 포인트’처럼 현금을 환급해 준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에서 다수의 미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면 재정

적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

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질적 헌신이 하나님으로부

터의 보상과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주제”라며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

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 같은 ‘번영신학(prosperity 

gospel)’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69%)은 ‘하나님은 내

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길 원한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교단별

로는 하나님의성회(80%) 침례교(74%) 등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감리교(65%) 루터교(49%) 성

도에 비해 더 많이 동의했다.

매코넬 대표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일수

록 자신의 행동과 물질적 축복에 대한 연관성을 강하

게 느끼고 있었다”며 “그동안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

자들이 ‘번영신학’을 비판해 왔지만 평신도들의 신앙

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표

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이다.

‘초기 기독교 5대 가짜뉴스’ 반박

미국 리폼드신학교 

마이클 크루거 총장은 

20일 ‘초기 기독교에 

대한 5가지 가짜뉴스’

를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홈

페이지에 소개하고 기

독교인이 철저히 분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 가짜뉴스는 반복돼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먼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주장이

다. 이 주장만큼 초기 기독교에 관한 선정적 음모론도 

없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처럼 잊을 만하면 등

장한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검증된 역사적 자료에 따

르면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둘째, 예수의 신성(神性)이 4세기 니케아공의회에

서야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예수는 원래 평범한 인간

이었으나 니케아공의회에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 높임

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자료는 방대하다. AD 50년

을 전후해 기록된 고린도전서(8장 6절)가 이를 방증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

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

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셋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대제 시대

까지 기독교인에게 성경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4세기

까지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며 구전(口傳)에 의존했다

는 것이다. 이는 음모론의 또 다른 형태이며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주장일 뿐이라고 크루거 총장은 일축

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구약성경을 그들의 

성경으로 갖고 있었다. 또 신약성경으로 기록된 문서

들을 읽고 있었으며 이들은 2세기 중반까지 정경으로 

인정받았다.

넷째, 도마복음 같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사복음서

만큼 일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1945년 이집트 나일

강 유역의 나그함마디 마을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

서는 이른바 ‘잃어버린 복음서’로 간주되면서 사복음

서보다 더 많이 읽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들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당시 기독교인

들에게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복음서가 초기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복음서였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의 말씀이 급진적으로 변질됐

고 편집됐다는 주장이다. ‘성경 왜곡의 역사’를 펴낸 

바트 에르만에 의해 유명해진 이 주장은 무한 반복돼 

온 대표적 가짜뉴스 중 하나다. 하지만 성경 내용이 

변질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크루거 총장은 강

조했다.

소녀의 풍선 편지, 기적 같은 응답

생활고에 시달리던 

10대 소녀가 기도와 

함께 작은 소원을 적

은 편지를 풍선에 달

아 하늘로 띄웠다. 둥

실둥실 떠다니던 풍

선은 기적처럼 목회

자의 손에 떨어졌고 

소녀는 소원을 이루게 됐다. 네티즌들은 동화처럼 가

슴 따뜻한 이야기라며 즐거워하고 있다.

주인공은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 사는 열여덟 살 

마이키히아 커리. 오른팔 장애를 가진 홀어머니 카티

나 미첼의 곁을 떠나 올버니주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그녀에겐 고민거리가 있었다. 수업료와 집값은 대

출로 간신히 마련했지만 이불이나 냉장고 같은 생활

용품을 살 돈이 없었다.

커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제

가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

세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그녀는 고민과 함께 기도문을 편지로 썼다.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었다. 그리고 지난 4일 3개의 헬륨 풍선

에 편지를 달아 하늘로 날렸다.

“제가 편지를 써 하늘로 띄운 건 단지 제 기도가 하

나님께 닿길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전 그 편지가 하늘

에서 떨어질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편지를 받

았다면 제가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곧장 쓰레기통

에 편지를 버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편지는 주말과 휴일 동안 바람을 타고 동북쪽으로 

15마일을 날아갔다.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그레이였

다. 침례교회 목회자인 제롬 존스는 월요일인 지난 6

일 아침 일하러 가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뭔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둥실 날아오더라고요. 걸

어가서 풍선을 잡았죠. 편지가 달려 있더라고요. 밤낮

을 날아온 풍선이 제 손에 떨어지다니!”

존스 목사는 커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필요

한 물품을 사주겠노라 약속했다. 커리는 “존스 목사님

이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했다”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존스 목사와 성도는 이튿날 이불과 냉장고를 사 커

리에게 달려갔다. 커리는 앞으로도 계속 존스 목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학교 생활 등을 알릴 생각이다. 

커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운다고 한다. 대학생활

이 익숙해지면 학교 안에서 일자리도 구할 계획이다.

커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

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 너무 신난다”고 말했

다. 기적 같은 커리의 이야기를 본 네티즌들은 CNN 

페이스북 등에서 “가슴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 “그

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기쁜 일만 가득하길”이라는 응

원글을 남기고 있다.

신앙 고백으로 더 빛난 스타들

할리우드 배우 크

리스 프랫이 시상식

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뽐냈다. 유명

인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길 주저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거침이 없다.

‘쥬라기 월드:폴른 킹덤’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프

랫은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서 열

린 2018 틴 초이스 시상식에서 ‘초이스 여름 영화 남

자배우상’을 받았다.

브이(V)자를 그리며 여유 있게 시상대로 나선 프랫

은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왔다”며 “사랑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일입

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라고 

외쳤다.

그가 시상대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은 처음이 아니

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SF 남자배우상에 선정되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지난 6월 MTV 어워

드에선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할 삶의 자세를 설파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지난 4월 프랫을 비롯

해 마크 월버그, 덴젤 워싱턴, 스티븐 볼드윈, 톰 행크

스 등 5명을 크리스천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리우

드 남자배우로 선정했다.

액션영화에 주로 출연해온 월버그는 2016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담은 영상을 찍었다. 그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극복했

다”면서 “믿음은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했

다.

존경받는 배우로 손꼽히는 워싱턴은 성직자 아버지

를 뒀지만 한때 신앙심을 잃었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 신앙적으로 잘못이 많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았다.

알렉 볼드윈의 동생으로 유명한 스티븐 볼드윈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선택해 왔다. 그는 신앙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그에 맞는 역할을 찾

는 게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방암에 걸린 아내와 약물 남용에 빠진 아들 때문

에 고통스러웠던 행크스는 하나님을 의지해 힘든 시

간을 극복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

족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가스펠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 하늘나라로

‘역사상 가장 위대

한 가수’로 손꼽히던 

아 레 사  프 랭 클 린

(Aretha Franklin)이 

16일 76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

다. 생전 ‘소울의 여왕

(Queen of Soul)’이라는 찬사를 얻었던 그녀는 목소리

만으로 전 세계인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미국 언론들은 프랭클린이 이날 오전 9시50분 디트

로이트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녀는 췌장 

신경내분비암으로 투병해왔다.

1942년 3월 25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프랭

클린은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가수였

던 어머니는 프랭클린이 10살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

다. 어린 시절 마할리아 잭슨 등 기독교 복음성가 가

수들을 접하면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으며 57년 노래 ‘

가스펠 소울 오브 아레사 프랭클린’을 발표하며 데뷔

했다. 그녀의 나이 고작 열네살이었다. 교회에서 녹음

한 노래였다고 한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은 물론 작곡 및 피아노 

실력까지 갖췄지만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녀는 애틀랜틱 레코드사와 계약한 뒤 미국의 대표

적인 흑인 여성 가수로 발돋움했다.

8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 로큰롤 명예의 전당’

에 입성했다. 94년에는 존 F. 케네디 센터 주관 공연

예술 평생 공로상 최연소 수상자가 됐고 2005년에는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상했다. 그래미상은 무려 18차

례 수상했고 빌보드 R&B 차트 1위곡 최다 보유(20

곡) 기록을 갖고 있다. 누적 음반 판매량은 전 세계 

7500만장에 이른다.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2012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톱10’에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그녀의 이름을 올

렸다. 영국 음악잡지 ‘모조’는 그녀를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1위로 꼽았다. 

68년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장

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흑인인권의 상징적인 존재

로 자리매김했다. 72년에는 자신에게 음악적 영감을 

안겨주었던 마할리아 잭슨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러 

감동을 안겼다. 

2015년 12월에는 케네디 센터에서 노래를 불러 버

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

기도 했다.

흑인 음악의 전설적인 존재였지만 음주와 흡연, 비

만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문제였다. 한때 120㎏이

었던 체중이 최근에는 4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프랭클린이 숨지자 정계‧교계‧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1894년 2월 11일에 평북 선천에서 출생

한 한석원은 윌리암 A. 노불 선교사가 세

운 초등학교인 진남포 삼숭학교와 중학교

인 서울 상동교회 청년학원에서 공부하였

다. 1911년 선교연합공의회의 주일학교위

원회의 한인 대표위원 5인에 속했던 그가 

일본 신호 관서학원에서 종교교육을 전공

하고 귀국한 때가 1917년이다. 

그해 서울 YMCA 소년부 간사가 된 그

가 동화집 ‘눈꽃’을 펴낸 2년 후인 1925년

에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협동 총무가 되더

니 이듬해에는 하기 아동성경학교부 총무

가 되어 전국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보급

하였고 동화 순례여행을 다녔다. 

장로 안수를 받아 감리교 목사가 되던 

1927년의 11월 미국 유학차 일본 신호서 

출발하여 휠톤 대학과 프린스톤 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라던 소문과는 달리 한석원

이 1928년 7월 나성에서 모이는 세계주일

학교 대회에 참석하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대표단 21명(아동 포함)으로 도미했다. 

그는 상항에서 마련한 환영회에서 김관

식과 함께 설교했고, 이듬해 7월에 다뉴바

의 고려국어학원 방학식에서 내빈으로 권

면사를 담당했다. 

중가주 리들리 감리교회

감독 해이 박사가 1928년 9월 상항에서 

소집한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교회 구역대

회에서 한석원은 리들리교회 목사로 파송

된다. 본 교회는 스탁톤의 김 탁 목사가 매

월 내왕하면서 개척한 교회였다. 

10월 21일 본 교회에서 계삭회가 모였

을 때 데비스 목사가 6명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식도 집례했다. 1928년의 제직은 권

종흡이 권사겸 주일학교 교장이었고, 마주

흥이 유사 겸 국어학교 교장이었다. 1929

년의 제직은 권사에 마주흥과 오창곤이, 

탁사에 유병구, 마주흥, 오창곤, 이치완, 권

영복 여사, 김덕세 여사, 마수산나 여사가 

선임되었다. 

재정 보고에서 지난 7주간에 수입이 

231.85원이고, 지출이 99.85원이니 잔고는 

132원이었다(원은 달러를 말한다). 이날 

중요한 의제는 예배당 건축이었다. 선교회

에서 5백 원을 보조하고 본 교회에서 6백 

원을 헌금하여 5백 원 선지급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나 협소하여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하기로 했다. 원가 2

천5백 원을 합하면 3천여 원이었다. 매삭 

25원씩 지급하기로 선교부에 교섭하기로 

했다. 본 예배당은 전성룡 주택, 김형제 상

회 가옥에 이어 세 번째 예배당이다. 

1929년 1월 26일과 27일에 데비스 목사

가 리들리교회에서 한인남감리교회 구역

대회를 소집했다. 한석원은 ‘주일학교 방

침들에 대하여’란 제목의 강연을 했고, 그

의 인도로 아동회가 모여 여러 대표가 연

설하였다. 

그는 서기와 국어학교와 주일학교 및 엡

윗 청년회를 지도하는 교육부장으로 선임

됐다. 예배당과 국어학교와 기타 비용을 

위하여 매삭 3, 40원을 헌금했고 지난 5개

월 동안 총 600여 원이 모였음을 보고했

다. 60여 명의 동포 중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교회와 동포의 공동한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진행하

여 많은 감동을 주었다. 

신한민보는 ‘소크라테스의 집이 심히 협

착하여 불편하였으나 참 이치를 찾는 사람

이 찾기를 기뻐한다 함과 같았다’라고 하

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

던 집이 이 집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다’

라고 적었다. 

1930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사를 초

청하여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맡겨 신년기

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이 ‘믿

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살음

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

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

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

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

소서’를 그리고 그 날 밤에는 권종흡이 ‘하

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그해 3월 16일에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회가 모였는데 데비스 목사가 유아 세

례와 성만찬을 집례했다. 다음 달 상항 예

배당에서 가주동양인선교부 한인지방회

가 모였을 때 한석원이 서기로 피선되었으

니 그의 지도력이 인정받았다.

순회전도와 딜라노교회 개척

한석원은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 목

사로서 리들리 인근 한인 거주지를 찾아 

순회전도여행을 하였다. 1929년 10월 25

일 밤차로 베커스필드에 가서 하룻밤을 자

고, 27일 주일에 테프트에서 설교하고, 저

녁에는 딜라노에서 설교한 후, 밤차로 돌

아올 예정이었다. 그해 11월 29일에도 태

프트와 딜라노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계

획이었다. 

1930년 1월 25일 밤차로 떠나 태프트에

서 ‘착한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딜라노

에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

교한 후 27일에 돌아왔다. 그해 6월 8일에

는 권종흡과 함께 두 도시를 다녀 다음날 

돌아왔다. 

그달 13일에 감회사 데비스 목사 주례

로 딜라노교회를 설립했고, 한석원이 순행

목사로 섬겼다. 

라성성경학원

1930년 가을 한석원은 리들리교회를 사

임하고 오늘날의 바이욜라 대학인 '라성성

경학원'의 종교 특별생이 되어 1년간 공부

한다. 당시를 그는 시집간 맏딸을 비유하

면서 "1년 동안 라성에서 공부할 때에 어

렵고 쓰리고 섭섭한 일은 생전에 처음 당

해보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듬해 4월 신한민보에 게재한 아래와 

같은 ‘부활 찬송 부르자’라는 노래 글에서 

힘든 유학에서 경험한 한석원의 부활 신앙

과 선교 정신을 본다. 

"깃부고 깃부다. 우리 구주 예수/오날 아

참 부활햇네/깃부고 깃부게 찬양합세다/

쥬의 영광 땅끗까지 전하세/쥬의 영광 땅

끗까지 전하세/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

수)/이기신 (사망 권세를) 우리 주/(이기

신 구주) 기븜으로 찬미를/기븜으로 찬미

를 부르세 (사망 권세를)/사셨내 (이기신 

구주)/기브게 (부활 종이 울린다)/부활 종 

(기브게) 울린다 (종이 울린다)/찬미 소리 

하늘에 사못 차니/할넬누야, 할넬누야, 할

넬누야/디구상에서 쥬의 일홈 불녀 찬미

하기를/할넬누야, 할넬누야, 할넬누야/디

구상에서 쥬의 이홈 불녀 찬미하기를/할

넬누야, 할넬누야, 할넬누야/ 쥬께 노래로 

찬양합세다 (찬양합세다)/찬양합세다 (찬

양합세다)/만왕의 왕께 호사나로 찬(찬양

합세다)/양(찬양합세다) 하(찬양합세다)

세/평화 왕께 호사나 불너" 

그해 6월 7일에 서부지방학생총회가 마

련한 예배의 설교를 통해 그의 복음 전도

는 계속되었다. 

한석원은 1931년 ‘세계명작가곡집-무

궁화’를 출

판하면서 그

를 '큰 샘'으

로 불렀다. 

동서양에 유

명한 100여 

곡을 170쪽

에 엮어 3원 

50전에 팔

았는데, '하

루 밥을 굶

을지언정 반

드시 있어

야 하겠습

니다. 자녀

교육에 사

교, 연회, 희

락에 다 필

요합니다' 라고 광고했다. 

애국 운동

한석원의 애국 운동은 삼일독립만세 기

념식과 국어학교에서 드러난다. 1929년의 

삼일절 기념식이 리들리 예배당에서 있었

다. 그는 독창 순서에서 ‘망향’을 불렀고, ‘

앞으로 우리의 직무’라는 제하의 연설도 

하였다. 3일 전인 2월 28일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3월 1일’의 마지막 부분인 아래의 

기도문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한 애국 운동

의 진솔한 면을 들을 수 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이날에 우리 이

천오백만 동포에게 새 정신을 주시고 사업

에 큰 힘을 내리소서. 우리의 하는 일로 주

의 이름을 세상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우

리의 살길을 도모하는 지도자들에게 지식

을 내리사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옛

날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패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사

업만은 주의 옳은 손에 있게 하소서. 이미 

이 사업에 희생된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영

을 이날에 위로하소서. 아멘." 

이 글에서 "인구세를 내는 그 사람이 대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애국금을 내어서 

정부의 활동을 더 크게 지키자!"며 해외 

동포의 의무를 강조했다.

리들리 해동국어학교는 한석원의 열정

의 결과였다. 1928년 9월 한석원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0명으로 '아동 음악가극대’

를 조직했는데 미주 한인 2세로는 첫 가극

대다. 1929년 부활주일 저녁 7시에 상항예

배당에 섰다. 가극 ‘우리나라 만세’가 펼쳐

졌는데 독창 ‘대한의 국민들아’, 합창 ‘큰 

길,’ 피아노 독주, 독창 ‘사랑의 본향’ 등이 

있었다. 

신한민보는 미국 기독교 대학의 ‘글리 

합창단’에 비교하여 ‘어린 동포들의 입술

에서 달달 굴러 나오는 가곡이야 물론 백

두산이 움직일 것 같고 동해에서 용이 솟

는 것 같다’고 했다. 3일 전인 3월 28일에

는 어린이가 리들리 예배당에서 ‘초로인

생’이라는 교훈극을 연출했다. 한성 김현

순 작품으로 한석원이 교정하여 달, 꽃, 눈, 

나무, 늙은이 그리고 천사로 구성하였고, 

노래 글을 나누어 주고 점친 부분은 참석

한 자도 불렀다.

나성에서 공부하던 한석원은 1931년 여

름 방학 동안 딜라노의 태극한글학교 교사

로 초빙된다. 그해 8월에 그가 아래의 ‘우

리나라’라는 두 절의 노래글을 써서 신한

민보에 게재했는데 어린이에게 가르친 겨

레 사랑을 엿볼 수 있다. (1)아름답다 열세

집/우리 대한반도/무궁화원 삼천리/우리

나라라/ (후렴)남산 송백 울울창창/한강수

는 양양 호호/무럭 자라나는/고려민족아 

(2) 장하도다 이천만/우리 고려민족/예수

의 사랑으로/단결합시다.

귀국 

미국 텍사스주 조지타운 서남대학에서 

문학사를 받은 1933년에 한석원은 달라스 

남감리교회 대학교의 퍼킨스 신학교에 입

학했다. 졸업할 때까지 본 신학교 교수이

자 21년간 내한 선교사였던 알프레드 W. 

왓슨 목사의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웨슬

레의 감독제도"를 논문으로 제출하고 

1935년 교회사 전공 문학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는 중가주 딜라노의 태극국어학교 

교사로 잠깐 재임한 뒤 그의 미국 이름 '페

닌슐라'(삼천리반도)로 1936년 7월에 귀국

한다. 

장로교 목사가 된 그는 ‘아이생활’, ‘장로

회보’. ‘기독교신문’의 주필을 역임하였다. 

민경배에 따르면 그는 '일제 말 한국장로

교를 그 가혹한 현장에서 지켰던 투사'다. 

1963년에 은퇴한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

았던 때가 1987년 12월이었으니 향년 93

세였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7. 한석원(1894-198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28년 7월 도미, 9월 중가주 리들리교회 목사로 파송 3년간 시무

리들리 해동국어학교 세우고 한인 2세 첫 ‘아동음악가극대’ 창단

애국운동, 1935년 퍼킨스신학교 문학석사 취득 1936년 7월 귀국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해동국어학교,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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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

가?

소련의 스탈린 통치시절, 보리스 

콘펠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

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

람의 열정적인 전도로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 의사는 예수를 영접한 후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믿음의 사람처럼 ‘이웃

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과 둘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

서 다시 의사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음

을 안타깝게 여겨 불법 수술을 해주

었다. 그는 수용소 법을 어겼기 때문

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수술해준 젊

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

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전했다. 이튿날 아침, 의사

는 처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

문을 받았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

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이때 그

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 “그

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

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약속을 보여주었다. 그때 이 의사로 

인해 살아난 젊은이가 바로 노벨 문

학상 수상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

친이다. 지나고 보면 아쉬운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리더여, 당

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가?

가장 고귀한 사람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

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

하는 것을 즐겼다. 한번은 믿음이 좋

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왕

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

게 되었다.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

니까?”라고 물었다. 여왕은 과부가 “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기

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

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

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

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

었다. 그 말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

서 대답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

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

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리더여, 당

신이 믿는 예수는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인가? 아니면 당신이 모시고 있

는 주인인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

요술쟁이들이 행복의 비밀을 인

간으로부터 없애기로 결정하고 어

디에 행복의 비밀을 숨겨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지혜 

있는 한 요술쟁이가 "땅속 깊은 곳

에 행복의 비밀을 묻어 두자"고 제

안했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들이 땅을 깊숙이 파 결국은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

자 또 다른 요술쟁이는 행복의 비밀

을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기자고 제

안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표 요술

쟁이는 인간들은 물 속 깊은 곳까지

라도 잠수하는 법을 배워 결국은 행

복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그때 또 요술쟁이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숨기자고 말한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이번에도 안 되겠

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기어코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라

도 올라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대답한다. 그러자 요술쟁이들은 

한숨을 쉬고 또 쉬면서 인간들이 발

견할 수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대표 요술쟁이는 전혀 뜻밖

의 장소를 제안한다. "행복의 비밀

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인간 마

음속 깊이 숨기면 된다. 왜냐하면 인

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

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진리를 심는 자

길은 가까운데 있다. 물론 행복도 

가까운 데 있지만. 사람들은 그 행복

을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먼 곳에서 찾으려 애를 쓴다.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어

디에 있으며 어떤 모습일까? 돈 많

은 부자, 권세를 가진 사람, 아름다

운 아내를 가진 남자, 많은 지식을 

가진 부모, 외로운 고아,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 누가 행복한 사람인

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

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

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내 마음에 있

는 것이다. 내 마음에 행복을 심고, 

행복의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 마음

에 진리를 심는 자는 그 나무로부터 

날마다 기쁜 노래, 생명의 노래를 듣

게 될 것이다.

  

행복은 늘 우리들 곁에 있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링크는 

1908년 ‘파랑새’라는 동화극을 발표

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먼 길

을 떠났다. 그들은 이곳저곳 많은 곳

을 여행하며 파랑새를 찾았지만, 파

랑새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형제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그때 , 그렇

게 헤매고 찾아다니던 파랑새가 자

기 집 새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

게 된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행

복은 늘 우리들 곁에 있다. 단지 느

끼지 못할 뿐이다. 마음의 불행을 걷

어내면 행복한 느낌을 찾게 된다. 자

신의 진짜 감정과 만나서 그것을 주

님 앞에 꺼내어 놓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감과 만나

게 되는 것이다. 

Helper's high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긍

정적이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Helper's high 라고 명명했다. 마더 

테레사는 봉사와 사랑의 대명사 같

은 존재이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에서 실험한 바로는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만으

로도 사람의 침에 들어있는 면역항

체가 뚜렷이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

이 마르면서 이 면역항체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남을 사랑하

고 돕는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

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마

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

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선행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

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인생의 정도를 갈 때에만 비

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

은 내 가까이에 있는 행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꾸는 가에 달려있다.

형이상학적인 행복

인간이 이룰 수 없던 그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밑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예수

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한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보다는 좀 더 형이상학적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찬양하는 중에 나의 

것들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

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중에 오는 고

난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였다는 뿌듯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감사가 나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나의 생활이 되

며, 예배가 나의 주권이 되어 하나님

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리더가 되

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이상학적 행복주시기를 원하셔

십자가 밑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 내려놓고 무릎 꿇으라

리더십 코멘터리 (71)

생애 최고의 발견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영성칼럼

여로보암의 자기 사랑 중독에서 구해주소서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사랑의 주님-.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씀 

들고 죽고 산다고 고백하는 저입니다만…  때때로 부딪

쳐 오는 많은 인간들과의 만남 가운데 어찌 그리 까다롭

게 자신도 철저히 지키지 못할 법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휘두르기를 서슴지 않는 저의 모습가운데 여

로보암의 죄성의 흔적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나를 인간 이하로 밀어 내며 무시하는 이들을 결코 용

납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응징하고 바로 잡고 나 자신의 존

엄성을 찾아내고픈 분노가 내 안에 깊이 쓴 뿌리로 남아 

있어,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는 느낌만 받아도 올라오는 

가인의 자기의의 분노가 내 안에 복병으로 숨어있음에 

암담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물론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빼내는 

여로보암의 죄는 의도적으론 지은 적이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기본적인 권위가 무시당

하면 의협심이 자동적으로 발동해 자신의 손실된 자리

를 찾고야 말려는 분노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대치되

고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닫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호라 어찌할꼬? 겉 사람으로는 스스로 청소해 내려

는 분노가 미움으로 도배를 하고 성령의 속사람은 은

혜로 삭혀 내려서 이 둘 사이의 영적 전쟁에서 곤고합

니다.

성령님-

스스로 감당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어 주님께 원수 갚

음을 드리고 그저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고 긍휼의 이해와 용납의 마음만이 넘치도록 

나를 의탁합니다.

상할 대로 상한 자존심의 분노에서 응징하고픈 제 중

심의 생각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리해주

시고 청소해주시도록 주님께 몽땅 맡기고 오직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일들만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

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를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대로 

시원히 다스리길 마음을 비웁니다. 여로보암의 자기 사

랑 중독에서 구해주소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과 더

불어 나도 살며 나로 인하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

나님과 가까이 살아나는 큰 여호와의 성전이 되길, 다시

금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저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 따르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만

이 내 안에 오롯이 서기를 사모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아멘 아멘.  

 heenlee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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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면허의 시대입니다. 의사

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결

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아

버지가 됩니다. 그저 아버지 노릇

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연하게 아

버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무면허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이끌어왔

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저절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무면허 아버지가 문제가정

과 문제자녀를 만듭니다. 아버지에

게도 ‘좋은 아버지 면허증’이 필요

한 시대입니다.

혹자가 ‘무면허 아버지의 7가지 

유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

다. (1)과속질주형(자녀에 대하 여 

기대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원하는 

아버지) (2)음주운전형 (자신의 신

분을 잊고, 환상에 사로잡혀, 감정

적 기복이 심하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아버지) (3)뺑소니운전형(

자녀로부터 언제나 도피하고, 책임

회피에 익숙하며, 항상 핑계거리를 

찾고, 자녀를 내팽개쳐두는 아버

지) (4)신호위반형(규칙을 무시하

고, 도덕과 윤리가 없으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도 별로 죄

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5)

끼어들기형(항상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며, 자녀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에 대한 험담이 많

은 아버지) (6)무단추월형(자녀의 

필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선심

을 베풀며,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아버지) (7)중앙선 침범형(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며, 

사생활까지 방해하는 아버지). 이 

같은 ‘무면허 아버지’ 문제가 양산

된 것은 그동안 참된 아버지상, 본

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

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아버지의 

영향을 못 받았고, 아버지의 역할

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

도 참된 아버지상을 찾아보기 어

렵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

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

갈과 동침하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오늘까지 중동의 불씨를 낳

게 했고, 순종의 조상 이삭도 야곱

의 약은꾀에 속아 축복권을 잘못 

행사하므로 좋은 아버지상을 남기

지 못했고, 축복의 조상 야곱은 4

명의 부인들로부터 배다른 형제를 

12명이나 낳게 했고, 요셉을 편애

하므로 형제간에 시기와 미움, 갈

등을 일으키게 하여 바람직한 아

버지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군 다윗도 밧세바를 탐하여 간

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고, 배다

른 형제들의 왕위쟁탈과 남매간 

근친상간,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쿠데타까지 일으켰고, 

왕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했습니

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700명의 

후비(왕후)과 300명의 첩과 후궁

을 거느리는 일부다처와 우상숭배

에 빠져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갈

라지게 하고 멸망에 길로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

곱, 다윗, 솔로몬 등이 믿음의  조

상,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 위대

한 성군, 지혜의 왕이 되긴 했지만,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는 자녀들

에게 본받을 만한 좋은 아버지상

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주

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참

된 아버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

하신 ‘탕자의 비유’(눅15:11-32)에

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아버지

상과 본받아야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산을 받고 타

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

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 스스

로 돌이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얼싸안고 환영

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자비와 인

자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 그 아

버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입니

다. 우리가 바로 그 탕자이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

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상인 하나님

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아버지상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상을 깨닫거나 

본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참된 아버지상을 탕자의 아버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고전

2:10-11)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의 조명과 감동, 그리고 가르치심

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으므로 참

된 아버지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 아버

지의 마음을 알고, 참된 아버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참된 아버지상(像)인, 하나님 아

버지의 모습과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므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

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목회서신 

참된 아버지상(像)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라크마(단장 최승호)는 유진벨재

단(대표 스티븐 린튼 박사)에게 성

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한길교회에서 19일 오후 4시에 

실시된 전달식은 18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8 평화콘서

트에서 모금된 성금이다. 

스티븐 린튼 박사는 “유진벨재단

은 지난 97년 북한결핵환자들의 치

료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저희 

사업의 주인공들은 후원자들과 북

한의 의료진들”이라 소개하고 “북

한동포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저

희들을 후원하기위해 성금전달해

주신 라크마 관계자분들께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린튼 박사는 “결핵은 공기로 전

염이 되며 균이다. 결핵환자가 기

침을 할 때 기침을 통해 환자의 몸 

안에 있는 결핵균이 배출되는데 그

것을 주변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그

의 몸 안으로 결핵균이 들어가게 

되고 몸 안에 들어가 형성된 결핵

균은 잠복기간을 갖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면역성이 강하기에 이

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수년에

서 수십년 후 몸이 약해져 면역력

이 약해지면 잠복해있던 결핵균이 

활동하게 되며 폐를 갉아먹으며 서

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린튼 박사는 “북한의 경우 일반 

결핵환자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로 전환되는 자들이 연간 8천명정

도 된다. 유진벨에서는 년간 3-400

명 다제내성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

며 년 1000-1200명 정도 세계보건

기구(WHO)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임상 라크마 음악감독은 “작년

과 올해의 큰 이슈는 남북한의 전

쟁과 종전에 대한 것이었다. 전쟁

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평화를 갈

구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평화콘

서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

했다. 

윤 음악감독은 “특별히 올해는 

베네핏 콘서트로 어떤 단체를 후원

할지 찾았는데 최승호 단장의 추천

으로 유진벨재단을 만나게 됐다”고 

말하고 “음악회를 통해 마련돼 전

달한 이 성금이 유진벨재단의 사역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주최 2018 평화콘서

트가 18일 오후 8시 월트디즈니 콘

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

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대표 스티브 린튼 박

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유진벨 재단의 사역 영

상소개와 라크마챔버 오케스트라

의 ‘Finlandia’ 연주로 시작돼 ‘도나 

노비스 파챔(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을 소프라노 신선미 

바리톤 로드 길프리가 라크마 콰이

어와 함께 불렀다. 

이어 한국 민속음악의 무대가 펼

쳐졌는데 테너 박인수, 오위영, 윤

길영, 조현호가 무대에 올라 ‘향수’, 

‘신고산타령’, ‘진도아리랑’, ‘새타

령’, ‘평화의 나라로’를 불렀다. 특별

히 이 무대는 성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졌지만 한국의 전통리듬에 맞

춰 공연이 이어져 마치 마당놀이의 

한 장면이 연상됐다. 

이어 한국의 가곡무대가 펼쳐졌

는데 소프라노 신선미가 ‘아리아리

랑’을 불렀으며 라크마 콰이어와 

함께 ‘고향의 봄’을 불렀다. 그리고 

바리톤 로드 길프리가 ‘청산에 살

리라’를 불렀으며 신선미와 라크마

콰이어와 함께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의 피날레는 안익태의 

코리아 판타지를 350명의 합창단

이 함께 불렀다. 특히 곡 후반부에 

어린이 합창단인 LA영플레이어스

가 무대 앞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

며 함께 노래를 불렀으며 무대상단 

대형스크린으로 태극기가 보여짐

과 동시에 윤임상 지휘자가 관객석

을 향해 서서 지휘를 하며 모두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큰 감동을 

줬다. 

최승호 단장은 “이번 콘서트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희생적

인 사랑을 베풀고 있는 유진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유진벨

의 희생적인 사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영혼을 구하신 그리

스도의 사랑의 표현과 같다. 또한 

남한을 통해 정성스럽게 마련된 약

이 북한으로 공급돼 실제적으로 돕

는 사랑의 교류는 조국통일의 지름

길이 될 것이다”라 말했다. 

최 단장은 “오늘 음악회를 계기

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민족을 

멸하는 총소리가 아니라 유진벨의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의 종소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F)·

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

지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기

간이 끝나기 전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불법체류자가 된다. 따라서 

F, M, J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

인 자들은 자신의 체류기간 등 상

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 M, J 비

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이 지난 8월 9일부

터 발효됐다. 유학생의 경우 종전

에는 F비자 소지자가 미등록 등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

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

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

(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

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조건

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

리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즉, 지금까지 F·M·J 비자 소지

자들은 출입1국 기록(I-94)에 표

시되는 체류허가 기한이 구체적

인 날짜가 아닌 '신분유지기간

(D/S·Duration of Status)'으로 기

재됐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체류로 분류

하기 전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됐

었다. 법적으로는 체류신분을 유

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

(violation of status)과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 경우 이민 당국이 이

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

으면 불법체류는 아니었던 것이

다. 

그러나 9일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

급해서 계산하게 된다. 이날 새 규

정 발효에 따라, 비자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사실을 USCIS나 이민

세관국( Immig r a t i o 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

류돼 '추방재판 출석명령(NTA)'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

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Opt i ona l 

Practical Training)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

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

일로 계산한다. 

또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

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

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

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

에 포함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

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때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단 불법체류가 아니라 단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아 출국 후 새로 비자를 받

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등이 체류 신

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언제부터 그 자격을 상

실해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

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가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가주영어학교 다니엘 방 매니저

는 "이번에 발효된 USCIS의 불법

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은 비이

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체류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

겠다는 의지표현이며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의 체류신분 상황에 대

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변경된 규정이 한동안 체

류기간 말소일에 대해 혼란을 야

기할 것이라 지적했다. 방 매니저

는 "학교를 전학을 하거나 학교졸

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모든 수

업이 마친 후 15일간 전학이나 상

급학교 진학, 혹은 귀국을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 의하면 모든 수업이 마쳐

진 날짜까지가 체류 허용날짜가 

되기에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되자

마자 귀국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며 "졸업을 앞둔 경

우 자칫 졸업식 참석을 하지 못한 

채 귀국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의 학업종료일을 길게 잡아 학생

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규정된 수업 시간 

이수 등을 충족해 체류 신분이 유

지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

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

류 기간이 시작되는지 등은 개인

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

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

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시

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

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 중 유학생 출신들부

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연

방 당국은 201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

체자수가 약 7만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이

들을 적발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한인 유학생 출신 오

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5,111명

으로 출신국가별 3번째로 많은 것

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한인 유학생 오버스테

이 불법체류자는 이 기간 발생한 

전체 한인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자 1만1,700명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중 3,403명은 비자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

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

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박준호 기자>

맑은사랑재단(회장 김학청 박사)

가 주최한 필리핀 쓰레기 마을 어

린이 합창단 후원을 위한 카이로스 

남성중창단 초청음악회가 19일 오

후 6시 남가주가스펠교회(담임 이

원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맑은사랑재단이 

후원하고자 하는 필리핀 쓰레기마

을 어린이들에 대한 영상이 소개됐

으며 카이로스 남성합창단이 무대

에 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주만 바라볼찌라’, ‘복을 세어라’,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등의 은

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카이로스 남성중창단은 성악을 

전공한 남가주의 각 교회 지휘자 

및 목회자로 구성됐으며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을 감당함과 동시에 이민자들의 삶

을 노래로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창

단됐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유진벨재단 성금전달식에서 유진벨재단 대표 스티브린튼 박사가 

성금을 전달받은뒤 기념촬영하고있다

라크마 주최 2018 평화콘서트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8 평화콘서트에서 모금된 성금

라크마 주최 2018 평화콘서트 대성황

체류기간 완료하면 즉시 귀국해야

카이로스 남성중창단 초청 음악회

라크마, 유진벨 재단에 1만불 전달

사랑의 교류로 조국통일 지름길 되길

비이민비자(F, M, J) 소지자 불체자 우려

필리핀 쓰레기 마을 어린이합창단 후원

필리핀 쓰레기 마을 어린이 합창단 후원을 위한 카이로스 남성중창단 초청음악회가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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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한인목사회 이 취임식
뉴저지 한인목사회(회장 김종윤 목사) 제 9회기 시무 감사예배 및 이 

취임식이  8월 27일 (월) 오전 10시 뉴저지 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201)509-6166

뉴욕목사회 1박2일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9월 4일(화)과 5

일(수) 1박2일에 걸쳐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아너스해븐 리조트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응식 대표(JSU)이며 강의 제목은 “전략적 성경+책읽

기”. 참가비는 무료이며 성경읽기와 책읽기운동을 장려하고 있는 Grace 

& Mercy Foundation이 후원한다. 출발은 4일 오후 1시 효신장로교회이

며 준비물:은 성경 및 개인지참물, 수영복, 운동복. 선착순 25명.

▲문의: (718)440-2289 총무 이준성 목사

퀸즈장로교회 부설 열린유아원, 한국학교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열린유아원이 9월 13일(목) 오

전 10시 개강한다. 참가대상은 만 18개월(8월31일 기준)이며 선착순 40

명. 또 한국학교는 9월 15일 오전 9시30분 개강한다. 대상은 프리K부터 

12학년까지. 

▲문의: (718)886-4040

이애실과 함께 하는 구약 세미나
“어? 성경이 읽어지네!”의 저자 이애실과 함께 하는 구약 세미나가 뉴

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10월 2일(화)부터 6일(토)까지 열

린다. 시간은 오후 8시이며 회비는 30달러. 선착순 300명이다. 

▲문의: (516)387-9940

PGM 선교사집중훈련
PGM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사집중훈련이 10월 10일(수)부터 

14일(주)까지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

은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어린이, VBS, 청소년, 긍휼, 건축사

역 등의 전문인 선교사. 등록비는 300달러(2인1실), 부부 500달러, 지역

참가 100달러. 서류 및 등록마감은 9월 22일(토)이며 이후 등록비는 추

가된다. 

▲문의: (610)397-0484, admin@pgmusa.org

부모회복학교(HMMS)
미주본부 부모회복학교(HMMS)가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서 7-8주

간에 걸쳐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주) 오후 1시20분 뉴

저지 한무리교회(8주간) △17일(월) 오후 8시 뉴저지 시온성교회(7주간) 

△10월 1일(월) 오후 7시30분 필라제일장로교회(8주간).

▲문의: (646)300-4790, (215)917-2302

뉴욕가정상담소 정희선 상담사가 강의하고 있다. 패널리스트로 라&킴 

법률 사무소의 김두정, 라정미 변호사와 시민참여센터 & 이민자보호법

률대책위원회 최영수 변호사가 자리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61차 목요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청소년센터와 뉴욕가정상담소 공동주관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와 뉴

욕가정상담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목회

자 세미나가 지난 13일 뉴욕교협(

뉴욕주심교회)에서 개최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

지 진행된 세미나는 가정폭력에 대

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인사회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한인 교회에 필요

한 정보와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다.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의 진행 아래 패널 형

식으로 진행돼, 뉴욕가정상담소 정

희선 상담사, 시민참여센터&이민

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최영수 변

호사, 라&킴 법률 사무소의 라정미 

변호사와 김두정 변호사가 패널리

스트로 참여해 가정폭력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를 돕고 가정폭력 피해

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문적이

고 합법적인 제도와 사례들을 소개

하며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와 자료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한 교인이 목회자에게 

찾아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요

청할 경우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로 목회

자가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등을 알려 실천 가능한 대처

방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

로) 제 61차 목요조찬기도회가 지

난 16일 오전 8시 뉴욕영안교회(담

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손성대 장로 인도로 대표

기도 백달영 장로, 설교 김경열 목

사(“하나님을 아시나요?”, 렘

29:11-14), 특별기도 1)뉴욕장로

연합회 발전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송윤섭 장로 2)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실에 하나님

의 가호가 있기를/김재관 장로 3)

본 교회(뉴욕영안교회) 부흥과 목

사님의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능력

이 넘치도록/정권식 장로, 헌금특

송 우화선 장로(장로연합회 중창

단 단장), 헌금기도 남태현 장로, 

인사 및 광고 회장 김영호 장로, 축

도 김경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호 장로는 필그림선교

교회 김효진 장로를 소개하면서 뉴

저지에도 장로연합회가 발족 된다

고 알렸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패널로 진행

뉴욕장로연합회 제 61차 목요조찬기도회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가 21차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예수동행일기’ 후속 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연약함의 영성으로 능력있는 어머니 되라”

노스캐롤라이나교협‘예수동행일기’후속 세미나 

남침례회한인총회 뉴욕/뉴저지 지방회 

글로벌뉴욕여목연, 21차 어머니 기도회

연합 목회자 가족 수양회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회장 권금주 목사)가 대한민국 광

복 73돌을 맞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21차 어머니 기도회를 가졌

다. 

1부 예배는 찬양 마요셉 전도사

의 찬양으로 시작돼 사회자 최근선 

목사가 기도하고 배임순 목사가 설

교했으며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김사라 목사, 합심기도 

나명자 목사, 축도 권금주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배임순 목사(도르가의집 대표)

는 “어머니의 정체성”(창2:20-23)

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의 

돕는 배필(창2:20)과 우리를 도우

시는 하나님(시10:12, 40:17)의 도

움은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말로 

같은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첫

째, 돕는 배필로서 여성은 모든 인

생을 파악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

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로 만들어졌는데 가슴에 있다는 것

은 연약함과 소중함을 의미한다. 

여성 정체성은 연약함에 있다. 하

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

신다고 약속하셨다. 

연약함의 영성=사랑=능력이 된

다. 그러므로 깊은 통찰력으로 사

람을 이해하고 도우며 연약함의 영

성으로 날마다 죽어지며 사랑의 능

력을 발휘하는 어머니 되어 세계를 

내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1)고국 대한민국 광

복 73돌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

하여, 복음화통일을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2)글로벌한인

여성목회자연합회 창립2주년 감사

예배가 은혜로운 집회가 되기 위하

여 3)개인 제목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했다.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9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

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감사예

배를 갖는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성목회

자연합회>

노스캐롤라이나교협 산하 회원 

목회자부부들이 참여하는 “예수 

동행일기” 후속 세미나가 지난 13

일 제일교회(담임 최유찬 목사)에

서 열렸다. 시작부터 지난 3개월간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하며 예수님

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을 가졌다. 

젖은 눈물의 감동과 은혜로 시작

했던 예수 동행일기 참석 목회자와 

사모들은 조별로 나누어 일기를 쓰

며 날마다 주님과 반드시 동행하겠

다고 다짐하며 노력했던 90일을 

지나며, 자신의 모습과 태도, 사고

방식과 표현되는 언어 등 자신은 

없으나 열망으로 시작한 자신을 다

시 돌아보는 귀한 후속 세미나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도 제일교회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장소와 간식을 제공했으

며 디너는 샬롯장로교회 전기현 선

임장로가 접대했다.
<기사제공: 노스캐롤라이나교협>

남침례회 한인교회 뉴욕지방회(

회장 박진하 목사)와 뉴저지지방

회(회장 송재현 목사) 연합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8월 13일(부터 3일

간 뉴욕주 레이크 조지에서 열렸

다. 

첫날 저녁은 미주남침례회 한인

교회 총회 총회장 최영이 목사가, 

둘째날 저녁은 뉴저지 지방회 증경

회장 박근재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

다. 

또 총회 총무 강승수 목사와 뉴

저지 증경회장 김영삼 목사가 목회 

나눔을 했다. 참가한 목회자들과 

가족들은 자유시간과 휴식시간을 

통해 목회피로를 풀고 새로운 다짐

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한인남침례회>

남침례회한인총회 뉴욕/뉴저지 지방회 연합 목회자가족수양회 참석자

들이 기념촬영 했다.



운영난으로 폐교가 결정된 윌셔

초등학교 건물관리 방안을 둘러싸

고 한인사회 공청회가 20일 오후 2

시 30분 남가주한국학원에서 열렸

다. 이 자리에서 학교건물을 임대

해주자는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

측 입장과 임대를 반대하고 커뮤

니티의 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해

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

이 나왔다.

황인상 LA 부영사 사회로 열린 

공청회에는 남가주 한국학원 관계

자들과 LA 총영사관, 한인회와 LA

평통, 타운 학원과 부동산업계 관

계자, 학부모등 다양한 분야의 한

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이슈가 된 

학교건물 사용방안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리스 커

미티를 맡고 있는 심재문 이사는 "

이사회는 학교 건물을 다른 학교

에 임대해주는 것을 추진 중"이라

며, 한 학교에서 10년 리스 오퍼를 

받았다고 밝혔다. 

월 1만5천7백 달러의 렌트비를 

받게 되면 1년에 18만여 달러의 수

입이 생겨 남은 모기지도 갚을 수 

있으며, 상대편에서는 50만 달러

를 투자해서 수리하겠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건물 임대에 반대하고 이 

기회에 학교건물을 커뮤니티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LA 한국교육원 별관으로 운영하

거나, 한인사회 컨소시엄 형태로 

모금을 통해 개보수하고, 코리아하

우스 형태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현재 

교육원과 한국문화원 건물에서는 

학교수업과 버금가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공간이 너무 

좁아 윌셔초등학교 건물을 교육원

과 문화원 별관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건의도 해놓은 상태

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거액의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건물 활용방

안에 대해 ∆학교임대추진 ∆정부

예산(교육부) 투입을 통한 LA한국

교육원 별관으로 운영 ∆한인사회 

컨소시엄 형태로 모금을 통해 개

보수하고 코리아하우스 형태로 활

용 등 3가지 안건을 놓고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공청회 참

석자들 중 상당수가 계획에 없는 

한국학교의 폐교반대를 부르짖어 

공청회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박준호 기자>

대한민국 해방 73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4일 로스앤젤레스 남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시(시장 버

지니아 로프)에서 기념식을 갖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

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에게 선포문을 증여했다. 

이날 부에나팍 시의회에서 개최

된 선포식에는 시의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10여명이 참석

했다. 

버지니아 로프 시장은 선포문에

서 “한국과 미국은 1882년부터 상

호조약을 맺었으며, 한미상호방위 

보호조약을 1953년에 맺었으며, 미

국은 46억 달러를 지원해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언급하며, 

부에나팍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우

수한 교육열과 기업열, 교회를 중심

한 신앙심으로 도덕심을 높이 평가

하고, 협력해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에나팍 시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로프 시장은 또 7개 항목에 관해 

한미관계의 중요한 의미를 발표하

며, 부에나팍 시안에 살고 있는 한

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광복의 

기쁨을 함께 하며 부에나팍 시의 

발전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

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종대 오렌지카운

티 한인회장은 “선포문을 준비해준 

시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내일 뜻 깊은 광복절행사가 한인

회관에서 개최된다”며 시장과 시의

원들을 초청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이우호 

총회장은 “지난 6월 12일 전세계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폴 회담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비록 작은 도

시지만 이 도시가 한국계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

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

해 선포문을 결의해준 부에나팍 시

장과 시의원들의 리더십에 깊이 감

사한다”고 답사했다. 

이날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고

문 최학량 목사, 장순성 목사, 김동

욱 목사, 김창호 목사 외에 10여명

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행사 후 오렌

지카운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우호 목사 자택에서 모여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이승만박사기념

사업회장 최학량 목사가 기념사를 

한 후 준비한 식사와 다과로 친교

를 다졌다.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4면에서 계속>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너

희의 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이 복음에 

대하여 항상 remember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

로가 내가 살아서의 사명도, 죽어

서 떠나더라도 최후로 남길 유언은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러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

까? 오직 복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기억

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

라고 말합니다. 오직 베드로가 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었고, 베드로는 죽어도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없

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면 족하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1 “그러므로 함께 하

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

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신앙생활

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깊이...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

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동참하시며,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

리 신앙의 참된 원천적 힘이 된다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연구해

야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사도”와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

씀입니다.  

(1)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사도라는 말은 “보내심

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서

에 보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실로암)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애굽

의 종,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와 같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을 영원한 형벌과 죄로부터 구원하

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본문은 “보내심을 받은 사

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

라”고 말씀합니다.  

(2)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

각하라-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깊

이 생각해 보아야할 분은 “대제사

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

는 죄인된 자들을 대신하여 제사장

을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제물

을 드리게 하고, 속죄의 사명을 감

당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

사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를 예표하여 만드신 직분이셨습니

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지성

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주

시사, 단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하신 

피흘림을 주셨고,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필요 없

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잘못도 부하

에게 전가하지만,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

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

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

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

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5-6).  

우리의 흩트리진 삶의 정돈은 항

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

습니다.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에, 해결의 실마리는 “날 대신하여 

대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입니다. 

학교임대-LA한국교육원 별관-코리아하우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수상

윌셔초등학교 폐교 향후대책 한인사회 공청회

부에나팍 시, 대한민국 해방73주년 기념문 선포식

윌셔초등학교 폐교 향후 대책에 대해 한인사회 공청회에서 김완중 LA총

영사가 대책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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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설립 20주년 감사예배가 26일(주)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562)691-0691

  

연합감리교 칼팩연회 한인교회협의회 전체회의
연합감리교 칼팩연회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낙인 목사) 전체회

의가 오는 28일(화) 오전 10시30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그랜트 하기야 감독이 참석해 내년

에 개최되는 교단 임시총회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626)965-9191

  

이혼가정 회복세미나 및 자녀회복 프로그램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이혼가정 회복 세미나와 이혼

가정 자녀 회복 프로그램을 8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목요

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별거나 이

혼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녀가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며 치유를 경험하도록 진행된다. 저녁 

식사와 커피가 제공되며 어린 자녀를 위한 베이비시팅도 마련된다. 

교회 웹사이트 www.bkc.org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의: (562)677-5122 

  

뉴라이프선교교회 시니어아카데미 개설
뉴라이프선교교회(담임 김영배 목사)는 커뮤니티 환원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뉴라이프시니어아카데미(학장 이주영 

장로)를 개설한다. 가을학기는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주

간 교회(1430 E.Orangethorpe Ave, Fullerton)에서 진행된다. 시간

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이며 62세 이상이

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한 학기 등록비는 60달러이며 점심식사

가 제공된다.

▲문의: (714)526-6562, (626)808-7119

  

은혜로교회 공민 선교사 찬양음악콘서트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는 ‘놀라운 주의 은혜로’라는 주제

로 일본(동경) 선교지의 공민 선교사와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의 찬

양 음악 콘서트를 24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10)787-7766

대한민국 해방73주년을 맞이하여 로스엔젤레스 남부 오렌지카운티 부에

나 팍 시의회에서 기념식을 지난 8월14일 갖고 선포문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에게 증여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콘서트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설립 35주년 기념 바누 트리

오(바이올린 박희선, 피아노 영 탁, 

첼로 이성은) 콘서트가 19일 오후 

7시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김낙인 목사 기도로 시작한 콘서

트는 ‘One Summer Night’, ‘Over 

the Rainbow’, ‘Moon River’, 

‘Sonata No.12 n e minor, Op3’, 

‘La La Land’, ‘Gabriel’s Oboe’ 등 

영화 및 드라마 OST와 축복송, 주

기도송 등 찬양곡을 연주했다. 그

리고 색소폰연주자 케니 황과 찬

양사역자 민유기, 조셉 리가 찬조 

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빛내줬다. 

특별히 바누 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질 때 스크린을 통

해 해당음악의 영화 속 장면이 함

께 보여줘 이날 공연을 더욱더 격

조 높게 연출했다. 

김낙인 목사는 “콘서트를 기획

할 땐 어떻게 청중들에게 다가가

게 될지 염려가 됐다. 하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됐을 때 격조 높은 공

연으로 흘러가게 돼 흐뭇했으며 좋

은 공연을 교회에서 하게 돼서 감

사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을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바누 트리오...격조 높은 공연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기념 바누 트리오 콘서트에서 바누트리오

가 격조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물, 공기, 경치가 수려한 엘림 유황온천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가 좋

은 것이 이곳 3대 자랑입니다” 엘

림 유황온천을 소개하는 사장 텐

디(Tandy) 정 집사의 첫 마디다.

텐디정 집사는 20년 전에 이곳 

데메큘라 유황온천이 솟아나는 

곳에 집 한 채를 마련했다. 온천

이 솟는 집을 마련한 이유는 간단

했다. 부인 권사님이 유독 온천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

티에 살고 있던 이들 부부는 일주

일에 두 번씩이나 근처 유황온천

을 찾았던 온천 매니야였다.

그렇게 온천을 즐겨하던 부부

는 지금의 엘림 온천 자리에 집 

한 채를 구입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지인

들이 방문하면 “산새가 너무 아

름답고 물이 너무 좋으니 온천장

으로 그만이다!”고 치하했고 이 

말에 힘입은 탠디정 집사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온천장

을 꿈꾸며 다듬어가기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엘림 온천장은 정식으로 오픈

하기도 전에 입소문에 따라 온천

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들기 시

작했고 2년 전에야 비로소 정식

으로 오픈했다.

테메큘라 인근에 자리 잡고 있

는 엘림 유황 온천은(Elim Hot 

Springs) 고도 3,500피트 고산 암

벽에서 나오는 천연 유황수로 수

영장과 자쿠지가 채워져 있다. 겨

울엔 눈이 내리고 여름엔 샌디에

고에서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며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자연경

관이 한 폭의 그림 같아, 이 온천

은 한번 왔던 이들이 꼭 다시 찾

곤 한다고 말한다.

이곳은 가족은 물론 직장, 교회 

등 어떤 연령층, 어떤 모임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구

비돼 있다.

깨끗하게 꾸며진 교회당은 교

회 수련회나 모임을 갖기에 손색

이 없게 꾸며졌고 에어컨 시설을 

갖춘 가족용 벙갈로우가 마련돼 

있었다. 방갈로 앞에는 그곳에서 

묵는 이들이 맘 놓고 식사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완비된 실외 바비큐 

시설과 부엌시설도 있다.

또한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도 

준비돼 청소년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엘림 유황 온천에

는 조랑말, 염소, 양, 토끼, 공작새 

등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소형 아

기 동물원이 있어 어린이들의 마

음도 사로잡는다. 그야말로 엘림 

유황온천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온천 주변의 

자연을 더욱 더 만끽하고 싶으면 

곳곳에 있는 조깅, 등산로를 따라

가면 된다.

엘림 온천은 LA에서 2시간, OC

에서 1시간 반, 샌디에고에서 1시

간 거리에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

영하고 있고 온천주변에는 유명 

관광지도 위치하고 있다. 

온천사용의 예약 및 문의는 

(951) 763-4939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교회 수련회 및 각종 모임 장소로 최적

비즈니스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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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

기독교연합(한기연)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기연 사무실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통합합의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오는 12월 첫 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공 교단, 3명

의 공동대표회장 중심의 체제로 조

직을 운영한다’는 통합 계획을 내놨

다.

당초 양 기구는 사무실을 합치는 

날짜를 다음 달 4일로 확정 발표하

려 했다. 하지만 한기연의 부채가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사무실 통합과 직원 승계, 법인 

활용 등 ‘알맹이’가 빠진 채 합의서

가 발표됐다. 통합합의서는 발표했

지만 추후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통합합의서 발표 배경을 이

해하려면 한기연이 통합 논의에 적

극 나서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

다. 그동안 한기연은 기구 통합 논

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기

연의 핵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

회 통합 대신 합신, 기독교대한성결

교회 등이 지난해 탈퇴해 한교총을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기연은 핵심 교단이 한교총으

로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연간 9억

원 넘는 운영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남은 군소교단의 힘만으

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

었고 최근 사무실 운영 등에 있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조직 유지를 

위해 통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교총 관계자는 “

한기연에 대해 실사를 한 결과, 예

상보다 부채 규모가 훨씬 컸다”면

서 “17일 통합을 전격 발표하려 했

지만 부채 문제가 크다 보니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많아 원칙적 합

의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고 귀띔

했다.

한기연도 현재 직면한 재정부족 

문제 앞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사

실을 인정하고 있다. 권태진 한기연 

통합추진위원장은 “한기연 내에 통

합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군소교단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를 해도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

냐”고 반문했다.

결국 양 기구의 통합은 한기연이 

지닌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

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

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들이 그동안 

한기연에 납부하지 않았던 미납금 

수준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양측은 향후 한기연의 부채

와 직원 승계, 법인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통합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면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변경한 뒤 기구 통합을 완료

한다.

변창배 한교총 대변인은 “양 기구

는 내년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 종교개혁 정신에 따

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열린 자

세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1919년 3·1운동

은 경기도 지역에도 확산돼 그해 5

월 말까지 25개 지역에서 만세운동

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경기도는 3·1운동의 산실이었다. 

이때 집회 횟수는 303회, 참가인원

은 6만8100여명으로 기록됐다. 격

렬했던 시위의 양상만큼 일제 탄압

도 잔혹해 사망자 1,469명, 부상자 

2,677명, 체포 인원수가 4,220여명

에 이르렀다. 당시 경기도 민중의 

독립의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

인할 수 있다. 만세 운동을 이끈 사

람들 가운데엔 제암리교회 이천읍

교회 오천교회 등 기독교인들이 있

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관장 한동

인)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준

비하는 뜻에서 오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대평로 박

물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경기·이

천 기독교 1919'라는 제목의 기획전

시회를 개최한다.

한동인 관장은 “박물관이 자리하

고 있는 이천을 중심으로 수원 양평 

등 경기도에서 진행된 3·1운동의 

기독교 인물과 역사를 살펴보고, 역

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회”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3·1운동의 역사 시대적 

배경' ‘한국교회와 기독교 3·1운동

의 의의' ‘경기도의 3·1운동과 기독

교' ‘이천의 기독교 3·1운동과 인물

들' ‘3·1운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과 변천' 5부로 소개된다.

당시 이병주 연희전문학교 학생

회장이 친필로 쓴 ‘3·1운동 체험기'

를 비롯해 일제가 민족저항의 의지

를 꺾기 위해 조선에 세워 운용했던 

‘조선형무소 사진첩(1924)' 등 실물

자료 40여점과 초기 기독교회사 사

진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경기도 중에서 수원군은 전국에

서 가장 치열하게 만세 운동이 전개

된 곳이다. 특히 제암리교회 사건은 

3·1운동 기간에 일어난 일본의 만

행과 우리 민족이 받은 수난의 대표

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중

심엔 교회가 있었다.

이천 만세운동은 신둔면 일대와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청미면, 대

월면, 부발면을 중심으로 발발했다. 

경기도 만세 운동이 3월 초에 시작

된 것과는 달리 이천에선 3월 말부

터 4월 초순에 걸쳐 지역 곳곳에서 

전개됐다. 3월 30일 마장면을 중심

으로 100여명의 군중이 만세를 불

렀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

독교인, 천도교인 등 종교계 인물과 

지식인, 학생이 주축이 돼 만세운동

을 주도했다.

1919년 4월 2일 이천 장날을 기

해 장꾼이 법석대는 가운데 문건식

이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

을 주도했다. 3월 29일 읍내교회당

에 모이기로 했다가 거사가 중단됐

으며 4월 2일 밤 이천읍 만세운동으

로 21세의 함규성이 태형을 선고받

았다. 3·1기미독립선언에 가담한 

김세환 목사와 친분이 있던 이강우 

이천교회 목사는 이천읍 시위에 많

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이천과 

여주, 양평 등에서 더 발굴돼야 할 

기독교 3·1운동의 이야기가 산재해

있다.

이인수 학예연구실장은 “이천시 

도자예술과 접목시킨 체험학습 프

로그램인 ‘도판에 새긴 민족사랑, 

나라사랑' 행사와 3·1운동 당시 사

용한 태극기를 목판에 탁본해서 만

드는 태극기 만들기 행사도 진행된

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

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도 활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민족운동의 아픔과 함

께 한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의 숭고

한 역사와 정치적 가치를 대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내가 신이라면 대형교회부터 벼

락으로 붕괴시킬 것이다.” “예수 믿

고 싶어도 양아치 목사와 신도 때문

에 소름끼쳐서 교회 주변에 가기도 

싫다.”(서울 성락교회 기사에 달린 

댓글)

사이비 종교단체의 일탈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

사들이 이들 단체가 이단으로 지정

된 사실을 제대로 소개 않은 채 정

통교회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멀쩡

한 정통교회까지 비난받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JTBC가 18일 복면을 쓰고 반대파 

신도를 폭행했다고 보도한 대형교

회는 서울 성락교회다. 김기동씨가 

이끄는 성락교회는 다수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JTBC는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 없

이 ‘대형교회’ ‘원로목사’ ‘예배당’ 등

의 용어를 사용하며 정통교회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했다. 신도

들을 브라질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박명호의 엘리야복음선교원(현 한

농복구회) 보도 때도 비슷했다. 

서울 성락성결교회 임요한 행정

목사는 19일 “서울 성락교회 문제

가 터질 때마다 성도들 사이에선 교

회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단 때문에 정

통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

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단들의 반사회적 행태

가 최근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대

표적인 곳이 이재록의 만민중앙교

회, 신옥주의 과천 은혜로교회다. 

심지어 종교적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인 것처럼 포장한 여호와

의증인이 정통 한국교회 소속인 것

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신도 집단폭행과 해외 집단거주, 

성추행, 병역기피 등 사이비 종교집

단의 폐해는 현장교회의 복음전도 

문까지 막고 있지만 연합기관은 사

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성민 충남 

아산 사랑제일침례교회 목사는 “유

병언 구원파가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소개된 후 전도 때마다 어려움을 겪

었다”면서 “지금도 침례교가 사이

비 단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

다”고 토로했다. 박 목사는 “이런 문

제에 대처하라고 교단과 연합단체

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

다.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

려면 연합기관이 적극 나서서 이단

의 실체를 홍보하고 이단 관련 보도 

매뉴얼도 제공해야 한다. 언론들도 

보도 전 한국교회언론회(chpr.org)

나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jesus114.net) 등의 자문을 거칠 필

요가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은 “다수 언론사가 정통교회인 것

처럼 포장한 이단의 존재를 알고 있

어 보도 전에 자문까지 받는다”면

서 “그런데도 일탈을 일삼는 사이

비 종교집단을 정통교회인 것처럼 

소개하는 보도 행태를 계속 보인다

면 한국교회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

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계와 정·재계 인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에서 ‘제73주년 8·15 광복절 국회

기념식 및 한반도평화통일기도회’

를 열었다. 기도회는 3·1운동UN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

재단 및 한국교계-교회평신도5단

체 협의회(이사장 김영진 장로)와 

전국노인기독신우회(이사장 이강

호 목사), 한민족통일연합회(이사

장 원종문 목사)가 주최했다.

이강호 부산 푸른초장교회 목사

는 “일제강점이라는 질곡과 어둠 

속에서 우리 민족을 광복시켜주심

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민족이 

하나 되는 정의와 평화의 새 역사

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라 믿는다”고 개회 기도를 했다.

소강석 용인 새에덴교회 목사는 

평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역사

는 고난과 통곡, 갈라짐, 전쟁의 역

사”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

언,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 다음세대

에 향기로운 평화의 꽃밭을 물려

주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덧붙

였다.

김영진 장로는 “하나님께서 우

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

제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며 

“8·15 광복절과 3·1운동은 하나님

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증거”

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채의숭 국

가조찬기도회장은 “오늘 기도회에 

모인 500여 기독인이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안민석 국회문

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은 격려사를 

했다. 이선구 전국노인기독신우회 

수석부이사장과 김홍국 ㈜하림 회

장 등이 각각 한반도 평화통일과 

3·1운동 유엔(UN) 유네스코 등재

를 위해 특별 기도했다.

‘청년, 예수로 일어나라!’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비전선포식

이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광복절을 맞

아 모인 대학생 청년 전문인 사역

자 등 신자 1만1000여명은 “대한

민국은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에 전 세계로 나아가 희

망의 전도사가 되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초일류 대한민국” 등 비전 

선언문을 함께 외쳤다. 

강사로 초빙된 국제예수전도단

(YWA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

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한

국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며 “앞으

로 7년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한

국 젊은이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강연에서 YWAM의 몽골 

선교 비전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1000명이 필요하다. 몽골의 60만 

가정을 방문해 몽골어 성경을 전

달하고 예수영화도 상영할 것”이

라며 “선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

로 한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주

신다”고 격려했다. 

라이즈업네이션스 정근모 장로

는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

국, 21세기는 한국이 (전 세계를 위

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서는 봉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구

축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

자”고 주문했다. ‘월드뷰’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

었는지를 역사적 맥락으로 설명했

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시

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키자”고 

말했다. 비전선포식은 라이즈업네

이션스와 한국대학생선교회, 

GDEW, 해비타트, 월드뷰 등 15개 

단체가 주최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사파리 

모자에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

은 청년들이 공원에 속속 모여들었

다. 35도에 육박한 날씨 탓에 온몸

이 땀으로 젖고 지친 기색이 역력

했지만 행군 마지막 코스에 도달

해서인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21박 

22일간 국토를 종단하며 기도한 

‘2018 국토기도대장정 위두웍(we 

do walk)’ 행군단원이다. 위두웍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장 

윤기순 목사) 청년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2011년부터 매년 국토를 

종단하며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다. 

올해 주제는 ‘70년 통일문 여소서’

로 구간별 부분 참가자를 포함해 

160여명이 동참했다. 

지역별로 부산, 여수, 고성, 강화 

등을 출발해 대장정 종착지인 임

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집결한 단원

들은 ‘임진각 통일집회 및 해단식’

에 참석했다. 이날 설교한 이강춘 

예성 총무는 “아직 통일의 문이 열

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

기며 기도했듯 주님께서 평화통일

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며 “국토기

도대장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하

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며 사는 

청년이 되자”고 격려했다. 

500여㎞에 달하는 대장정에 오

른 단원들은 하루 평균 28㎞를 걸

었다.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 오

전 4시에 기상해 새벽예배를 드린 

뒤 걷기 시작해 한낮엔 쉬고 오후 

5시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식

으로 진행됐다. 숙식은 전국 교회 

72곳에서 해결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

집회도 열었다. 

기독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

하며 국토대장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응원하러 온 목회자

들도 적지 않았다. 14일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임현수 캐나다 토

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가 단원들

을 찾아와 설교하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에겐 이번 대장정이 삶

과 신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태국에서 온 박지석

(18)군은 “부모님이 선교사라 한국

에서 산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를 더 잘 알게 됐

다”며 “행군하며 불평과 불만이 사

라지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도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대학

생 박지나(21)씨는 “기록적인 폭염

으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하나

님의 보호 덕에 아무도 다치지 않

고 완주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

군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힘든 

상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곁에 계

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회인 위두웍은 이번이 마

지막이다. 위두웍 미니스트리는 향

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

기 위해 당분간 국토기도대장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청빙위원

회가 이성희 담임목사 후임으로 미

국 시카고 기쁨의교회 김주용(43·
사진) 목사를 청빙키로 했다. 청빙

안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 열리

는 공동의회에서 다뤄진다.

김 목사는 성균관대와 장로회신

학대, 시카고 루터란신학교 등에서 

수학했다. 서울 연희동교회와 평광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미국 시카

고 한인연합장로교회와 한인서부

교회 등에서 부목사를 지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이 목사는 1990

년 연동교회에 부임했다.

예상보다 많은 빚…‘한교총·한기연 통합’ 장애물

경기도 3·1운동 중심엔 기독인들 있었다

언론 무분별 보도 한국교회 비난 키운다 “민족이 하나되는 새 역사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

광복절 맞아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 비전 선포

국토 종단 ‘2018 국토기도대장정 위두웍’해단식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후임에 
미국 기쁨의교회 김주용 목사 청빙

직원 승계·법인 활용 문제 등 당초 ‘알맹이’ 빠진 합의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이천 기독교1919’ 기획전

반대파 신도 ‘복면폭행’한 대형교회…다수 교단서 이단 판정
교계, 정·재계 인사들 국회서 광복절 기념식 및 통일 기도회

로렌 커닝햄 목사 등 성도 1만1000여명 참석

160여명 22일간 500여㎞ 통일·한국교회 회복 기도

교계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정

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했던 이

유는 문재인정부가 NAP에서 차

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했

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

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강

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발상

‘성평등’(gender equality)이 한

국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

를 바꾸는 철학적 기반이라면 차

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

벌적 손해배상, 형벌 등으로 잘못

된 문화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

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측면

에서 차별금지법의 어감은 긍정적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로 어떤 집단을 보호하고 어떤 행

위를 통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진다. 

2007년부터 8차례 제정시도가 

있었던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지

향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영역은 성별 인종 피부

색 등 17개 영역과는 달리 윤리·

도덕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다(표 참조). 사회질서를 해칠 가

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부도덕한 성행위와 

신천지, 과격 이슬람은 비판의 대

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승격’된다. 

정당한 구분조차 차별행위로 전락

한다. 타인의 언어표현이나 눈짓

도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

꼈다면 차별행위라 주장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국내 동

성애자와 사이비 종교 신도, 과격 

이슬람들은 미국 흑인노예나 독일 

유태인처럼 극심하고 명백한 탄압

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

야 윤리, 도덕 측면에서 동성애, 이

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건전한 비

판이 가능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

과되면 전면 차단된다”고 설명했

다. 이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 차

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

민의 생각을 검열하고 정당한 표

현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제 가능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심대하

게 침해할 때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특히 기본권 중의 기본

권인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는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발생할 때만 

제한할 수 있다. 

동성애와 이단, 과격 이슬람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적 목

적으로 비판한다. 반면 동성애자

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부도덕

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단과 과격 이슬람은 타인

의 존엄성을 짓밟는 왜곡된 종교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차별논리를 

펼친다. 설사 잘못된 표현이 있어

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

죄 등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준(準)차별금지법까지 

있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

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성급한 차별금지, 인

권논리로 일체의 표현을 차단시킨

다면 언론 양심 종교의 자유는 심

대하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

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저항과 갈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기독교인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NAP 독소조

항 개정운동에 착수했다. 4회에 걸쳐 NAP 독소조항이 가져올 폐해

를 살펴본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2)표현의 자유 옥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동성애·이단 비판에 ‘법적 재갈’물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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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신교에서 현대선교를 말

할 때 랄프 윈터 박사를 빼놓고 얘

기할 수 있을까? 2005년 타임지는 

윈터 박사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2008년 북미 선교

지도자회의는 그가 선교학 발전에 

남긴 업적을 기려 평생 공로상을 수

여했다. 

그는 확실히 20세기 후반,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교계의 

거장이었다. 그는 선교사이자 선교

훈련가, 선교학자로서 30여년을 세

계 선교에 헌신해왔다. 그는 선교전

략,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깊

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특별

히 선교적 과업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풍부한 현

장 경험과 이론을 밑바탕으로 세워

진 선교 전략들은 지금도 여러 선교

지에서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은 많은 선교사들에

게 귀감이 되고 있다.  

21세기 선교는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교회는 안, 밖으로 많

은 도전 속에 있다. 고인이 살아 있

다면 우리 선교계에 큰 방향타 역할

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아쉽기 그지

없다 우리는 지금 비록 윈터 박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선교 이론들을 되새겨 볼 필요

가 있다. 

1.  생애

랄프 윈터 박사는 1924년 LA에

서 휴고/헤이절 윈터 부부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공학 기사가 되기 위해 캘

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 입

학했다. 이후 콜롬비아대학교 사범

대학을 거쳐, 코넬 대학교에서 언어

학, 인류학, 수학통계 분야의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신학 교육

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했다. 

대학원을 마치기 전 그는 간호사 훈

련을 갓 마친 로베르타 헬름과 결혼

했다. 이들 부부는 나중에 과테말라

의 마야 인디안 선교에 헌신해서 10

년간 일하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로 

사역 중 맥가브란 박사의 초청으로 

풀러(Fuller) 신학교에서 선교대학

원 교수로 10년간을 재직했다. 

윈터 박사는 풀러에서 안정된 지

위를 버리고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

하는데 헌신했다. 윈터 박사는 만년

에 로베르타 여사와 사별한 후 바바

라 여사와 재혼했다. 

그는  암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선교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최

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0일 밤 9시경 캘리포니아 주 파사

데나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지

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4세

로 영면했다.

2.  사역

윈터 박사는 역사적 모임으로 기

록된 1974년 제 1차 로잔대회에서 

미전도종족과 미개척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렸다. 이후 1976년 설립

한 미국세계선교센터와 윌리엄캐리

대 학 교 ( W i l l i a m  C a r e y 

International University)를 기지 

삼아 전방개척선교 운동을 전개하

며 세계 선교 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 는  윌 리 엄 케 리 국 제 대 학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케리출판사

(William Carey Library), 미국선교

학회(Amer ican Soc ie ty  o f 

Missiology), 개척선교회(Frontier 

Fellowship) ,  개척선교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글로벌기도다이제스

트(Global Prayer Digest), 퍼스펙

티브스 훈련과정(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등을 창립하고, 창간하는데 지도력

을 발휘하였다. 

그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미

국세계선교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윌리엄

캐리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섬겼

다. 또한 전방개척선교회(FMF: 

Frontier Mission Fellowship)의 대

표로 헌신하는 동시에 저술에도 왕

성하게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션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가 있으며 편저로는 ”

퍼스펙티브스1, 2”가 있다.

3.  지적

윈터 박사는 2011년 11월 방콕에

서 개최된 ASM(Asian Society of 

Missiology, 아시아선교학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이 때 

서구선교의 실수 12가지를 언급했

다. 그는 아시아 선교가 향후 서구 

선교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모방하

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대학교가 아닌 성경학교를 설

립 ②땅 위의 천국’이 아닌 ‘천국에

의 구원’만을 강조 ③교단이 선교기

관을 거치지 않고 선교사를 직접 파

송 ➃전문 선교보다 일반 선교에만 

치중 ➄현지의 헌신적인 신자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르며 서

구교회와 동일시하게 함 ➅선교사 

없이 물질만 후원 ➆장기 선교사 대

신 단기 선교사 파송 ➇선교의 비즈

니스와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함 ➈질병의 근절이 아닌 치료로 

그침  ➉전쟁이 아닌 평화만 생각함 

⑪과학을 적대시함 ⑫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복음전도.”  

4.  평가

그의 공로는 첫째로 이론가로서 

역할이다. 선교라는 어려운 주제를 

체계화하고 저변을 넓게 했다. 그는 

선교신학 측면에서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구분

하면서 전략적 전환에 대해 설명했

다. 또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을 

균형 있게 정리했고, 세계복음화의 

남은 과업을 명확히 하면서 교회선

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로 선동가로서 역할이다. 교

회의 선교 방향을 선회하도록 유도

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의와 

전방개척선교 운동의 두 대표적 쟁

점(Issue)을 통해 세계선교계가 미

전도 종족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

게 했다. 

셋째로 교육가로서 역할이다. 북

미 최대의 선교집회인 Urbana 73에

서 선교에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해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고안한 이후 

30년 동안 이 훈련이 지속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사도

적 열정을 가진 선교적 그리스도인

으로 변화시켜왔다. 

넷째 행정가로서 역할이다. 하나

님이 주신 상상력을 따라 미국세계

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하게 

된다. 그 때 그 캠퍼스를 구입하는

데 1,500만 달러가 필요했으나, 수

중에 있는 돈 100달러를 계약금으

로 치루고, 나머지는 수년간 모금해

서 충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기

관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 했다.

맺음 말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추

모예배에서 “저는 이 분을 거의 40

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존경해 왔습

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교인들을 

위해 자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회

상했다. 그는 이렇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게 선교를 각인시켰고 동원되도록 

길을 제시했다. 

그의 비범함은 세계선교를 내다

보는 혜안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체

계정립을 했으며 나아가 본인이 삶

의 마지막까지 강조해온 전시생활

양식(wartime lifestyle)의 실천에 

있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전

략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남은 것은 단 두 벌의 양

복과 구두가 전부였다. 그는 세계선

교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략

적인 검소함을 추구해왔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를 위해 예비하신 선교 지략가였음

에 틀림없다. 앞으로 세계선교를 위

한 미완성 과업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엇을 어떻게 헤쳐가야 

한단 말인가? 위기는 기회이다. 우

리 가운데 누군가 랄프 윈터 박사의 

이상을 품고 세계선교를 위한  바톤

을 이어가야 한다. 제2, 3의 청출어

람(靑出於藍)들이 나오기를 기대한

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 (107)

윈터 박사는 현대선교를 이끌어 온 거장이었다.

그의 대표적 이론은 미전도 종족 개념과 전방 개척선교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윈터 박사의 선교이론을 소화하고 심화 발전시켜가야 한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고(故)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뉴욕원주민선교회는 미네소타 

원주민보호구역 4곳(Onigum, Sugar Point, Ball Club, S Lake)과 

위스콘신 원주민보호구역 3곳(Red Cliff, Bad River, Lac Du 

Flambeau) 등 7개 구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뉴욕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회장: 이재봉 목사, 총무: 함성

은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와 이사 김기호 목

사, 박준열 목사 등)들과 한인 1.5세-2세 목회자(Rev. Daniel 

Kim, Rev. Sam Lee, Pastor Mark Park, Pastor Paul Yon, Pastor 

Issac Kim, Pastor Jin Park 등)들과 각 지역 순장들(Jennifer 

Kim, Jenny Suk, Paul Yon, David Lee, Yun Choi,  민경수 장로, 

Rachel Kang)과 각 팀의 대원(10명-15명으로 구성)들로 구성된 

총 110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금년 선교는 뉴욕원주민선교회가 2003년에 창립되어 13년 동

안 선교한, 성년의 때가 되어 모든 참가 선교사들의 헌신이 새롭

게 되었다. 금년에는 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팀들도 동행

하였고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선교하였다. 

뉴욕원주민선교회는 선교지에 출발하기 전에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7주간에 걸쳐 뉴욕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에서 모

여 매주 선교 훈련을 실시하였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원주민 

보호구역의 선교를 담당한 각 지역 책임자와 목회자, 후원자와 팀

원들이 선교 전략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매년 떠나는 선교지만 2018년은 새로웠다. 7월 30일 오전 3시

에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각 팀은 밤을 새우며 준비해도 모자

랄 지경이었다. 목회자 선발대(5명)가 큐가든성신교회(이재봉 목

사) 밴으로 행사 진행 물품을 싣고 7월 29일 밤에 출발하였다. 

목회자들은 각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사명과 기

쁨으로 1차 선교대원 집결지인 시카고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

사)를 향해(편도 900마일) 출발하였다. 선발대원 목회자들은 현

지에서 응급 상황 처리/물품 보급/자문과 기도와 상담을 하면서 

매일 300-600마일 거리를 오고 가며 봉사하면서 모든 선교팀원

들을 격려하였다. 

<14면으로 계속>

2018년 뉴욕원주민선교회(NYNAMA)의 여름 선교보고
-Native American 2018 Summer Miss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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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달리다

건축회사에 취직한 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듯 매년 승진을 거듭

해서 마침내 20대 말에 중역이 됐

다. 사람들은 이민자가 미국의 유

명회사에서 파격적인 승진과 성공

을 하게 된 비결을 묻곤 하는데 나

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간 

당황스럽지가 않다. 특별히 비결

이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상사가 10개 하라고 하면 11개

를 했다. 지시한 것보다 항상 더 

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것도 승진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무슨 각오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면 상사나 동료들이 

기뻐하는 것이 좋아서 그랬다. 그

들의 반응이 나를 더 일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이상하게 그런 것이 

좋았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떠 오라

고 하면 보통은 그냥 컵에 물을 부

어서 갖다 주지만 나는 냅킨까지 

챙겨서 가져갔다. 그러면 어떤 상

사라도 특별한 대접이라도 받은 

양 기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

언 31장 24절에서 상품에 띠를 달

아 보내는 그 일을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

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

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다.

일을 할 때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나는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

에 반드시 일을 마쳐서 상사의 책

상 위에 갖다 놓곤 했다.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두 번 세 번 확인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예상

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

에도 미리 진행 과정을 보고해서 

상사가 두 번 세 번 묻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건 고객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새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장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았다. 그런데 당시 사장이 참 멋

있는 사람이었다. 질투할 법도 한

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날 나를 조용

히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스물다

섯이나 많고 사회 경험도 그 만큼 

더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나 말고 자

네를 찾는 거지? 그 비결을 좀 말

해보게”.

나는 잘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땠

다. 그러자 사장은 그냥 물러서지 

않고 내가 다른 직원들과 다른 점

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첫째, 내가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 둘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프

레젠테이션을 참 멋있게 해낸다는 

점, 셋째, 묻기 전에 미리미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서 안심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객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합

니다.” 그러자 그는 무척이나 흡족

해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후로 매

년 나를 진급시켜 주어 29세에 회

자 중역에 오르게 했다.

회사라고 인종 차별이 없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

를 들어 유색인이 미국 사람과 똑

같이 일을 하면 미국인들은 당연

히 미국인을 고용한다. 하지만 미

국인이 10개를 할 때 11개를 하면 

미국인이 아니라 유색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워커 파킹 컨설턴트는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상당히 큰 회사다 

내가 29세에 그 회사 중역이 되었

을 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40

대는 단 한명이었고 나머지는 모

두 50-60대였다. 서른도 안 된 사

람은 오직 나 하나 밖에 없었다.

그때 머리를 굴려 보니 대략 10

년 후면 그 회사의 회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규

모가 크면 창업자라도 자기 자녀

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 그렇

다면 당연히 중역 중에서 누군가

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시 내가 가장 젊은 중역

이었으므로 열심히만 하면 미국 

굴지의 건축 설계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물론 그러

면 돈도 많이 벌수 있겠다는 계산

도 섰다.

목표와 돈이 보이자 나는 그것

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젊다 보니 

아무래도 돈보다는 명예와 직위에 

욕심이 더 생겼다. 회사 대표가 되

기만 한다면 어디서든 이만큼 이

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싶으니

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다

가왔다. 그래서 다른 많은 젊은이

들처럼 세상적 명예와 부를 향해 

나의 몸을 불살랐다. 심장에 이상

이 오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

고 성공을 확신했다.

한편으로 나는 나 자신 말고도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었다. 아버

지였다. 아버지는 한센병 환자촌

에서 13년을 섬기신 것을 포함해 

평생 목회자로 헌신하셨다. 당연

이 그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성경도 하

나님의 종은 3대까지 복을 받는다

고 했으므로 나는 일이 잘 풀릴 때

마다 ‘아, 아버지 때문에 나는 물론

이고 내 자녀까지 축복을 받겠구

나’ 생각했다. 그런데 1991년 가

을, 뉴욕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고

속도로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질주하는 나를 

잡아 세우셨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하형록 목사
(갈보리비전교회 담임, TimHaahs 회장)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3)

신앙과 삶

변비를 오랫동안 앓게 되면 식욕을 잃을 수 있고 만성적으로 변

을 볼 때 출혈을 한다든지 치질이 악화되는 등의 불편한 점이 많

다. 심하면 변을 볼 때 복강내 압력이 매우 높아져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등 생명에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 올수도 있고 장이 꼬이

는 현상인 장중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만성변비의 치료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환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

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섬

유질의 섭취량과 배변의 양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사과, 배, 

복숭아, 체리, 건포도, 포도, 땅콩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배변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에는 장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후에 대변

을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복용하는 약이 혹시 변비를 악화시키

지 않는지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이런 비약물적인 방법으로도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가질 수 없

을 때는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팽변성 하제(bulk forming 

laxatives)는 차전자(psyllium 사일리움이라는 식물 씨앗의 껍질

로 만든 장운동 조절 제제) 열매나 메타무실(metamucil) 등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하

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배변을 도와

준다. 부작용을 거의 없지만 효과가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변비를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한다.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물로는 도큐세이트(docusate) 제제

가 있는데 이는 대변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수분이 쉽게 대변에 들

어가도록 도와주면서 대변이 부드러워지게 해준다. 이 제제는 다

른 변비약보다 부작용이 적어 장기간 쓸 수 있다.

강한 변비약으로 흔히 쓰이는 적극성 완하제는 둘코락스

(dulcolax)라는 이름으로 경구 혹은 좌약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장

기간 쓰게 되면 저 칼륨증이나 장이 무력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삼투성완하제는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장내 수분을 증가시켜 

배변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락툴로오스(lactulose), 마그네

숨제제 등이 있다. 락툴로오스는 간경화증이 심한 환자에게 변비

로 인해서 간성혼수가 오는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경구용 변비 치료약으로 듣지 않는 심한 변비의 경우 

관장을 할 수도 있다. 관장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배변 반사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행

동요법의 하나인 바이오피드백이나 수술적인 방법도 특수 상황에

서는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도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

는 대장 검사를 해서 대장암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스물아홉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른셋의 어느 날 그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심실빈맥’이란 판정을 받고 생사를 오가야 했던 그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

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

(TimHaahs)’을 시작했고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비즈니스계의 하

나님의 모델로 쓰임 받고 있으며 현재 갈보리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글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에 수록된 간증을 발췌 정리했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변비의 치료방법

<13면에서 계속>

금년도 예년처럼 시카고그레이

스교회는 교회 건물 전체를 활짝 

열어 뉴욕원주민선교회 단기 선교

팀을 환영하면서 김밥 150개도 제

공해 주었다. 뉴욕원주민선교팀들

은 시카고그레이스교회에서 머물

며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 

예배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였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그레이스교

회에서 함께 간증과 각 팀의 선교 

보고를 나누고 뜨겁게 서로를 위

해 기도 하며 원주민선교의 기쁨

과 감사를 나누었다.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며, 돌아오

는 버스 안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선교에 참여한 동기와 훈련 받을 

때 갖게 된 마음과 선교를 통해 받

은 은혜를 나누었다. 이 시간은 서

로를 격려하고 함께 원주민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선교의 비전을 

더욱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

특별히 금년에는 각 지역에서 

한글과 오지브어(Ojibwe)를 서로 

가르치며 배우고, 함께 운동하며, 

아트 메이킹, 네일, 찬양, 보수 작

업(Repairing), 중독(Addiction)치

유 교육, 한국 음식 만들기와 나눔, 

전통 춤, 태권도, 기념사진 촬영과 

프레임 만들기, Jesus T-Shirt & 

한국 국기 만들기, 캠프 화이어 등

을 통하여 예수 사랑을 나누었다. 

인디언보호구역 중에서 한 지역

(Bad River)에서는 복음 제시를 통

해 11명이 예수를 영접하여 앞으

로 교회 설립 가능성을 열게 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뉴욕원주민선교회에서는 지난 6

월 3일 배성현 목사(Rev. Daniel 

Sunghyun Bae)를 원주민 선교사

로 임명하였다. 앞으로 뉴욕원주민

선교회는 ‘선교훈련교재’를 발간하

려고 준비하고 있다. 

2018년 10월 중에 원주민보호구

역의 지도자와 청소년들을 뉴욕에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며 뉴욕 원

주민 선교회에 소속된 교회를 방

문하고, 원주민선교의 방향과 은혜

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뉴욕원주민선교회는 원주민선교

회가 주관하는 특별 부흥집회와 

선교 동원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 뉴 욕 원 주 민 선 교 회

(NYNAMA) 연락처: 회장 이재봉 

목사(T:310-408-1858), 총무 함

성은 목사(T:917-608-1075 선교

사 배성현 목사(T:201-989-6091)

<기사제공: 뉴욕원주민선교회>



꿀의 치료 효과는 즐거움을 주는 말

이나 지혜와 비교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꿀이 지닌 달콤함과 훌륭한 맛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선한 말은 꿀송

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

느니라”, 잠16:24. “내 아들아 꿀을 먹으

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

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

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24:13-14).

꿀이 달콤하고 먹기에 좋다는 점은 

성경 전체에서 예시적으로 사용된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

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겔3:2-3. “내가 천사에게 나아

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

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

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

라”, 계10:9-10. “주의 말씀의 맛이 내

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119:103). 

술람미 소녀가 하는 말이 훌륭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꿀방울에 비유하기도 한다(“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

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4:11).  

송이꿀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러한 꿀

은 맛과 당도와 농도가 공기 중에 한동

안 노출되어 있던 꿀보다 뛰어난 것으

로 생각된다(“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

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보다 더 달도다”, 시19:9-10). 

꿀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

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너

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

25:16), 그처럼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

는 것과 비교되어 있다(“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

는 것이 헛되니라”, 잠25:27). 

잠언 5장에서는 “낯선 여자”가 자기

의 매력과 매끄러운 말로 남자를 매료

시켜 빠지게 할 수 있는 성적 부도덕의 

유혹을 송이꿀의 달콤함을 들어 예시한

다(“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

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

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잠

5:3-5).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 땅이 벌들이 만드는 꿀뿐 아니

라 과일즙도 풍부하게 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

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

노라”, 출3:8.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

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

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

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

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 레20:24.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

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

의 소산지라”, 신8:8. “또 여호와께서 너

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

하리라”, 신11:9.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

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 

헤매었더니”, 수5:6).

꿀의 성분과 효력

꿀의 주성분은 과당(fructose)이고 미 

농무부의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꿀 한 티스푼(7g)에는 21칼로리가, 정제 

백설탕 한 티스푼에는 16칼로리가 포함

돼 있다. 영양학자들은 꿀이 설탕보다 

약간 더 달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기력을 북돋아 주는 꿀의 특성은 사

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경우에 잘 나타

나 있다(“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

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

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

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

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

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

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

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

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

니하였겠느냐”, 삼상14:25-30).

그러나 설탕과 꿀 모두 혈당을 높이

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꿀은 설탕보다 몸속에서 “조금 

더 느리게” 분해되지만 실질적인 차이

가 있을 정도는 아니기에 설탕을 꿀로 

대체하는 것의 영양적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

한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과 오트밀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채

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꿀에는 비타민 C, 엽산을 비롯한 비타

민들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지만 백설탕에

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 과학자들은 특

별히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손상을 늦

출 수 있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꿀이 이렇게 좋은 비타민, 미네랄들과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기에 피로회복에

도 좋은 효과가 있어 위에서 언급된 성

경구절에서 보듯이 요나단이 피곤케 되

었을 때 꿀 조금을 맛보고 눈이 밝게 된 

것이 아닐까(삼상14:29).

하지만 이러한 꿀의 항산화력은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것으

로 밝혀져서, 항산화력이 아예 없는 것

이나 마찬가지인 정제 백설탕보다는 낫

지만 모든 감미료 중 가장 높은 항산화

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당밀

(molasses)은 꿀보다 더 많은 항산화 작

용을 하게 된다. 또한 꿀의 1회 섭취량 

당 항산화제가 적포도주, 블루베리, 호

두 등 기타 항산화 식품보다 훨씬 적다

고 말한다.
cse1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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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말씀 속

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

적으로 보여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

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걷습니다. 3절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

되” “행하다”는 뜻은 “그 길을 걷다”라는 뜻

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

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보여지

는 특징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입니

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부친 다윗

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삶

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면 자녀들도 그대로 보

고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

결입니다.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왕상3:1-3)화

오늘 솔로몬이 누린 이 형통함을 누리며 영

광 돌리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국내뿐 아니

라 국외에 모든 왕들과 바쁘게 만나면서 나라

를 이끌어가면서도 철저하게 그 중심에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그 마음

이 끝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3절 “솔로몬이 여

호와를 사랑하고”는 미완료시제로써 하나님

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그의 나라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

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왕상3:1-3) 월

또 한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

타나는 특징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겁니다. 솔로몬이 제사했는

데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는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요 둘째는 예배를 잘 드

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힘

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

다. 특별히 번제는 희생제물을 통째로 제단위

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써 

자원해 완전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나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정성을 다해 예

배드리는 것입니다. 매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

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왕상3:3-4)수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

타나는 특징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

니다. 이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분향도 역

시 나를 태워 그 향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 하

늘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

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을 사랑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

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

님을 많이 만나고 싶고 기도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니까 결국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시116:1-2). 

제사하며 분향하더라(왕상3:3-4)목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

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마

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

득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

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

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비 다윗왕에게 큰 은

혜를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

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

고 그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

가 택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

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

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살 것이라는 감사와 겸

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

겠습니까? 

금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6)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

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

씀으로 잘 이끌어갈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

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솔로

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진 것

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마음

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습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구

한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것입

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의 소원과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

으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할

렐루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왕상3:8-11)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설탕을 꿀로 대체하는 영양적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아

꿀의 항산화력은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

Food in Bible-꿀(Hone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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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는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해 박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불가

능해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

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제가 쓰임 받고 있

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고요.”

인도 남서단 케랄라 주에 위치한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의 원장 그레

이스 데이빗 선교사는 복음전파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인도의 상

황이 안타깝지만 자신을 통해 미약

하나마 복음이 심어질수 있음에 감

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한국 아세아연합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 목사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그레이스 선

교사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으며 그 중심

에는 인도의 모디 정권이 있다고 말

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 기독교

는 발붙이기 힘들 정도로 박해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수상이 된 모

디는 인도헌법을 고쳐서 인도전역을 

힌두교화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물론 

기독교 관련단체까지 억압하고 있으

며 젊은 목회자들을 체포해 끌고 갑

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 하

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석방을 하

고 있어요. 예배당에 난입해 예배 중

에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여자와 어

린이들을 폭행하고, 교회를 방화하기

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은 살해위협

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해외에서 지원

되는 재정이 중단됐으며 4년 전에는 

한국교회의 지원도 끊어졌다. 국제기

구인 컴패션과 월드비전 등 구호단

체들 역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

게 됐다. 2017년 1월부로 인도내 거

주중인 모든 외국선교사와 기관들은 

철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통해 

인도를 치유하고 계신 듯 하다고 말

했다.

“아무래도 힌두권과 이슬람권의 

문화가 가부장적이고 여자들은 자신

의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일

부다처제를 인정한 이슬람권의 경우 

얼마든지 남편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들 속에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처받은 자들이 

저희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를 찾아

옵니다.”

이슬람의 가족제도인 일부다처제

는 인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

다. 

그레이스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케랄라 주는 남자가 7번까지 결혼이 

가능한데 결혼하게 되면 먼저 결혼

했던 아내는 쫓겨나게 되고 자녀들 

역시 쫓겨나 고아가  되기도 한다. 이

러한 상처로 인해 그를 찾아오는 자

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은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

정을 얻게 될 때쯤엔 복음을 가미한 

상담을 하게 된다. 작년의 경우 그가 

상담한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주님을 

받아들였으며 제자를 삼는 일도 일

어났다.

“저희 센터는 주로 목회자들을 교

육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자

녀를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상담기법을 소개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효율적

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

다.”

현재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는 여

성 3명과 남성 1명으로 구성된 4명의 

스텝이 그레이스 선교사와 함께 사

역에 임하고 있다. 14명의 훈련생이 

현재 센터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과

정은 1년으로 한 학기 6개월 과정으

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 중 무슬림

들은 가장 마지막에 저희를 찾아옵

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무슬

림 사역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곳에선 주술과 마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문제를 막는다는 의미로 내담

자의 손목을 끈으로 묶기도 해요. 이

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찾아

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이슬람권과 힌

두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여성

인권이 유린당해 고통 속에 처해있

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가 공개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자신에

게 가해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

가고 있기에 사역이 쉽지 않다고 말

했다.

“이슬람법은 철저히 남성중심이에

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

이 탈라크(이혼)이라는 말을 3번 하

게 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러한 악습으로 인해 우

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기도 해요. 한번은 이혼위기

에 처해있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

는데 남편과 대화를 통해 이혼이 취

소됐고 가정이 원만한 삶을 살 수 있

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아내 

되는 분이 저희센터에서 상담을 공

부하게 됐습니다. 수료식에는 친척들

이 참석해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는 인도가 지난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할 당시, 의회가 기독교에 대해 우호

적이었으며 선교사가 활동하는데 있

어서 큰 지장은 없었지만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 입장

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데 모디 정권 출범 후 

기독교박해국가가 됐다며, 앞으로 사

역이 더욱 더 확장돼 복음전파에 더

욱더 최선을 다해 임하고 싶다며, 현

재 MBA과정을 밟고 있는 조카가 그

레이스카운슬링센터 사역을 이어나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gracecounsellingcenter@gmail.com

<박준호 기자>

인/터/뷰

“상담으로 출발, 복음전도로 마무리” 

그레이스 데이빗 선교사

인도 그레이스카운슬링센터 원장

모디 정권 기독교 박해로 기독 NGO 모두 철수 

일부다처제 사회체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 위로

광고 매체의 선택

광고 산업에 있어서 광고주는 광고 매체의 시

간과 공간을 돈으로 산다. 이러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Target)고객에게 

도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특정광고 매

체에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는 성경적 책임이 있는가? 성경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유익한 생활을 증진시키고 음란

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고전

6:9, 벧전4:3).

특별히 성경적 원리를 광고 매체에 적용한다

면 올바른 광고 매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성

경에 위반되는 일을 행하는 광고 매체에 광고하

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한 예로, 미국가정연합회가 주도한 광고 매체

에 대한 압력은 감각적 잡지들에 대한 광고를 중

단하게 하게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크리스천 기업가에게 적용되는 원리

이다.

전문적인 성경적 광고 전략

전문적인 성경적 광고전략으로 관심을 가져

야 할 것들 중, 장기적 목표와 종교적이고 공익

적인 광고에 중점 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올해의 판매량

을 설정하고 다음 해는 고려하지 않는 매우 단

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직률이 높

으므로 광고전략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들도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장 올해의 영업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종교적이

고 공익적인 광고를 만드는 전략이다. 일부 광고

주들은 종교적 프로그램과 인쇄 매체의 후원에 

있어서 매우 모호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마치 광고주가 한 특정한 종교 단체를 

후원한다면, 다른 종교 단체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특정한 종교 매체를 후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마

치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중립

적인 것이 낫다”는 격언이 그 이유인 것 같다. 그

러나 이것은 크리스천 광고전략가들이 넘어야 

할 산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

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강구해야 한

다. 

특정한 종교 매체에 광고를 하기 부담스러운 

광고주들은 공익광고 매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미국에서 행

해지는 가장 좋은 형태의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체는 공익 광고에 전혀 돈을 요구

하지 않고, 광고 대행사 또한 자비로 광고를 제

작한다. 

The American Red Cross, United Way, 

Smokey the Bear 등이 많은 광고를 제작해온 

업체들이다. 타인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광고의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인 분야에 바람직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다. 

특별히 기독교 광고전략에 있어서 직접적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간접광고전

략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 내용에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시켜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지만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을 시

사해 준다. 광고는 하나의 사업이다. 따라서 광

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광고전

략에 의해서 정직한 광고는 사회에 유익을 준다. 

광고가 부정직할수록 그것은 우리 사회에 파멸

의 씨앗을 심는데 일조하며, 더 나가 문화적 타

락을 부추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타락의 전반

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광고 사업영역의 밖에

서 찾아야 한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광고주와 

광고를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질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크리스천 기업가는 광고전략에 있어서 올바

른 가치관을 가진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올바르

지 않거나 속임이 있는 광고는 바른 광고가 아

니다.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탁월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매체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광고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하거나 사회와 문화

를 잘못된 영향을 미치거나, 기독교에 대해 저항

하는 매체에 대한 광고 제한을 해야 하며 이러

한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항의

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 문화

를 제공하는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를 할애

할 필요도 있다. 

또한 광고전략에 있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

도록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공익광고 전략을 통

해서 기독교문화가 전파되도록 깊은 연구와 노

력이 필요하다.

   dr.jamesko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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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부정직할수록 사회에 파멸의 씨앗 심는데 일조

올바른 가치관 가진 광고 제작하고 올바른 매체 선택


